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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학/여성운동데이터베이스 ) 사업 계획서
여성학/여성운동 데이터베이스 FEMINARY ; ; ; : 떫 훑 헒 ; ; : 온라인 매 체 팀

총여학생회 홈페이지를 여성학/여성운동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자료실 기능을 강화한다. 시

기적인 면이나 준비하는 사람들을 고려할 때 모든 내용을 담을 수는 없기 때문에 제한적인

형태의 작지만 알찬 데이터베이스를 만든다.(제한적인 DB지만 확장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

어놓는다) 우리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분야에 대해서, 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된 정

보가 제공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분야를 선택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한다.

* 데이터베이스 이름은 정보 인프라에 대한 여성주의의 고민을 담아서 FEMINARY로 한다.

DB가 단순히 서비스 차원에서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서 여성주의 정치를 실현하는 공

간이 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면서 준비하는 사람들에게도 많은 도

움이 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 총여의 다른 사업들(세미나, 강좌, 토론회, 기활학교, 여

성노동학교 등)과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한다.

인 터 넷

2월말에 오픈

1, 2월에 웹디자인과 프로그래밍 끝내고, 기본적인 내용을 구성

개학이후 지속적인 업데이트 실시

웹디자인, 프로그램 구성,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갈 내용 구성, 자료 수집 및 정리

사업 담당할 주체 선정

- 데이터베이스 외형 담당할 사람 :

- 자료 수집 및 정리 상황 파악할 사람 :

서버, 도메인(www.ysfem.or.kr)

웹서버, 프로그램 구성

- 데이터베이스에서 담당할 분야에 대해서 여성운동/여성학 관련 카테고리 작성

- 자료의 형태가 아닌 주제에 따른 구성을 기본원칙으로 합니다.

- 여성학/여성운동 카테고리 구성

성매매 : 기지촌, 성매매, 청소년 성매매, 탈성매매, 법률 및 제도

여성노동 : 비정규직 노동, 여성노조, 감정노동, 노동의 재개념화, 사건별 정리

성폭력 :

一 관련 문헌 자료(단행본, 논문, 잡지, 신문기사) 수집 및 카테고리에 따론 정리

一 부가 기능

여성학 도서 소개 및 서평 제공

. 세미나 커리 제공

. 여성학/여성운동 사전

. 웹 사이트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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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학기새내기맞이  )사업계획서

2003 1학기 새내기맞이 추 : 성께
총여를 비롯한 모든 여성

주의 자

2003년 여성주의자들이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새내기맞이 사업

이다. 이것은 총여 시각에서 생각해도 아주 중요한 문제이다.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

하리 ?

단순히 각 단대의 여성자치모임에만 새내기에 대한 부담을 맡기지 말고, 총여 차원에서

도 같이 고민하고 여성주의자들을 키우는 방향으로 같이 움직인다. 그리고 이제까지

조금은 수동적으로 오는 새내기들을 기다렸다면, 이제는 새내기들에게 적극적으로 존

재를 보이는 식의 능동적이고 직접행동으로 나가는 방향이 되어야 한다.

직접 발로 뛴다. 새내기맞이는 결코 쉽지 않다.

2월 초부터 시작하여 3~4월 중간고사 전까지 총력으로, 그 후에도 가능하면.

1월에 모든 계획을 다 끝내놓고 2월부터 4월 초까지 역점을 둔다.

- 새내기학교 간사에 들어갈 수 있는 모든 사람을 섭외하고 교육한다. 가능하면 각 단

대 자치단체가 있다면 그 사람으로, 없다면 가능한 그 단대 사람, 그것도 안 되면 들어

갈 수 있는 사람, 그것도 안 되면 총여 집행부가-.-.十 미리 중운위에 제안하고, 각 단

대 단운위에 참석하는 방향으로 한다.

- 자치단체들과 연계하여 대대적인 홍보를 준비한다. 포스터 같은 경우는 3월 초에 기

선을 잡아야 한다.

- 기획 자보는 새내기들이 좀 진정할 때인 3월 둘째주부터

붙인다. 미리 게시판과 자리를 찜해놓는 것이 중요하다.

민주광장에 대문짝만하게

어떤 것이든 가능한대로.

부스 설치비, 기획 자보비, 대대적인 포스터 비용 등

;:;;ii;:떫떫뚫:;

; *새내기용세미나커리

: *각 단대 새내기학교에 들어가기 - 여성주의 세미나를 각 단과대학 반에 들어가서 하는
; 것이 가장 좋을 것이다. 여성주의자 특별간사가 들어가도록 각 단대에 제안을 넣는다.

RI풂챘뒈\h궐륙줅흘 핥훑큼,빼J 새 관"
: *기획 자보 - 새내기를 역점으로 두느니만큼 신선하고,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내용으로.

: *광고홍보 - 총여잡지에 광고가 잘 들어가고, 연대 자게를 비롯한 인터넷 광고를 쓰는

: 것이좋다.

l; *자치단체들과 연계한 행사 - 포스터 거리전(동연처럼), 각 자치단체와 총여 광고를 하
l': 는합동포스터를발간한다.

: *총여 새내기 여성학 학교 - 매년 하는 것과 시기는 같지만, 더욱 고민이 필요하다. 내

: 용 면에서도 그렇고, 선전에 특히 신경 써야 한다.(세미나 커리 만들기)
: *새내기팀 - 필요하다. 특히 여성주의자치단체가 없는 곳의 새내기도 키워야 하기에.

;, :특돝 :뒬훑흗:헐,플폣 등 떼녀, 활용)

짧;羈벎톄:豁$$

l ; ; : ; ; ; ; ; 냉 '
乙 盂 ■ F

;§협턺빪 l}!;;l鰥;
i짧:!:;:

세 떫 썲 쳤 ※ § 빪 빪 벎 젊 떫 떫 꿇

문제는 바로 얼마나 권위적이지 않고도 여력을 모아낼 수 있느냐에 있겠다.

그리고 자치단체와 가능한 한 많이 함께 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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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학생 수첩 ) 사업 계획서
2003년 여학생 수첩 주  헒 : : : ; 체 총여 학생 회

새학기 시작전 신입생 오티 때 기존의 학생수첩과 차별화된 ‘여학생 수첩'을 발행해서
무료 배포한다.

여성주의적 입장에서 여학생으로 대학을 보내는데 필요한 내용으로 구성.
(새내기를 대상으로)

수첩 제작(130 x 130 사이즈, 180피, 2000부, 철제링 제본)

2003년 2월 중순까지 제작 완료. 오티 때 배부

1월 말까지 컨셉 및 내용 구성 완료, 2월 초에 제작실무들어감.

예 산마 련

다이어리 부분 구성

수첩 내용 구성

없 음

4 , 500 , OOO

다이어리 부분

2003, 2004년 달력 : 한 페이지씩 총 두페이지

monthly(2003.2~2004.1) : 두 페이지에 한달, 총 24페이지, 학사일정, 여성관련 사건

공백페이지 : 줄 있는거, 줄 없는거(1:2비율)

생리주기달력 : 내용포함해서 총 2페이지

내용 부분

0. 총여학생회, 여성주의 소개

1. 성폭력 성폭력이란? / 반성폭력 학칙, 새터 내규소개 / 성폭력 사건 발생시 조치 방법
2. 성교육

3. 희교생활 졸업하기 전에 이건 해보자

학내 단체/모임 소개

여학생처, 여성인력개발연구원, 성폭력 상딤소, 여성클리닉, 총여학쟁회 여성자치모임

학교 전화번호

4. 생활문화정보

여학생 생활정보 : 혼자 여행가기, 가볼만한 식당, 카페, 물건 사기

여성 문화 정보 : 여성학 추천 도서, 영화, 음악, 행사 등 소개

5. 여성관련 단체 연락처

전화번호, 웹사이트 소캐

중성적이고 그로테스크한 캐릭터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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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기:130X130

표지 : 두꺼운 종이(앞, 뒤)

내지:180페이지

제본:철제링제본

(이렇게 생긴 수첩을 만들 계획입니다.)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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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성폭력 팀 ) 사업 계획서
반성폭력 팀 2003년 활동 계획 주;: . ; :쳤치 여랑, 늘

해마다 총여학생회로 신고되는 성폭력의 수는 늘어가고 있다. 아마 2003년에는 올해보다 더 많은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된다. 여성주의 총여학생회로써 반성폭력 운동은 보다 책임감 있게
지고 가야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기존과 같은 문제의식을 발전 시켜, 다양한 방식의 접근 방법을
마련해야 할 때가 아닌가 한다.

크게 연대 테이블을 통한 성폭력에 대한 문제제기와 논의는 연대회의와 연성뿌연을 통해서 이루어
질 것이며, 총여 내부의 독자적인 사업으로서 반성폭력 백서 발간 작업이 있을 것이다.

자료집 발간, 교양, 논의 테이블

2003년 1월三 임기가 끝나는 그 날까지

모든 단위의 제안 작업이 1월 말까지 이루어져야함. 이제까지 사건들 정리

내부 교양, 교양 프로그램 만들기, 지속적인 자료 수집과 정리

1. 반성폭력 세미나

-성폭력에 대한 많은 개념들은 끊임없는 재 정의가 필요하다. 지금 이곳에서 우리부터 다시 성폭력
에 대한 세미나를 하는 것에서부터 성폭력 운동은 시작할 수 있겠다
(겨울방학 기간, 교육국과 함께 준비. 진행)

2. 새터 반성폭력 내규

-해가 지날수록 내실 있게 진행이 되고 있기는 하지만 관성화 되어 가는 부분도 많은 듯 하다. 단
대별 교양을 비롯해서 좀 더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프로그램 개발에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자료집
이나 포스터를 비롯한 실무를 위한 실무주체 연석회의와 함께 새터 내규 업그레이드를 위한 기획
단을 구성하여 일을 진행하여야 할 것이다. 1년간 반성폭력 운동을 진행하는 시발점인 만큼 씩씩하
게 반짝이는 아이디어

특히 모니터링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특히 신경을 써야 할 듯

3. 반성폭력 백서 발간

-반성폭력 팀의 주력 사업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이다. 2001년도에 하려다 못했던 작업이기도
하다. 그 때 이루어진 자료들을 잘 모아서 이어가는 것도 필요한 듯 하다. 어떠한 대상으로 어떠
수위로 이야기 해나갈 것인지, 발간 시기는 어떠한지, 형식은 어떠한지 이야기 해봐야겠지요.

4. 단대별 반성폭력 내규 제정

-직접적으로 총여학생회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단대 학생회에 제안을 하고, 의지가 있는

대의 경우 총여학생회가 지원할 수 있는 일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학칙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단대별 반성폭력 자치규약은 필요하다. 사회대가 준비중에 있으니 다른 단대
도 제안을 빨리 하는 것이 좋겠다.

5. 연성뿌연

- 연성뿌연은 네버엔딩 이어져 가야 할 것입니다. 음... 어서 빨리 모여야겠군!(여휴주체회의 테
블도 비슷하게 꾸려갈 수 있을 듯 하지요)

6. 교수 성폭력 사례 모으기

- 언니네 커뮤니티를 이용하여 수업시간의 발언들을 모아서 정리하도록 해야한다. 수업시간이라

공간과 교수라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하는 발언이라는 것의 특수성에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지

을까. 매체 혹은 자보를 통해서 공개

7. 연대회의

-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는 다른 학단위와의 연대 테이블을 통해서 논의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을 것이다. 우선 교성뿌연에 제안해야할 듯

1년 365일 긴장감을 늦추지 말고 사안이 있을 때마다 발빠른 대응을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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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명

활

소

동

개

내  용

했 羲 ” 룝

( 사무국/총무국 ) 사업 계획서
사 무 국 /총 무 국 주 체

예결산 당담

집국회의 준비 및 주재

예산자치제 담당

학생처 담당(학생회비, 행사지원, 비품 요청) : 공문작성

학생회 사무용품 구입 및 관리

- 공무수행 중에

(영수증 필히 받o

- 지킴이 시간표

사용

I 오 세

작성

한 돈에 대해서는 사무국에서 지급합니다.

요)

총 수입

8

뚝



지 출 예 상

사업  명 내  용 비 용

겨울 기활 힉교 지료집 발행, 기타

여학생 수첩 발행 수첩 발행

새내기 여학생 맞이 행사 부스, 리플렛, 선전전

새터 반성폭력 내규 사업 내규 지료집

새내기 여성학 학교새내기 여성학 학교

3.8 여성의 날 행사

여성노동학교 & 메이데이 행사 지료집 발행

반성폭력 백서 발간 자료집 발행

여학우 새로/다시 배움터

기을여 성 제 자료집, 행사

.  인터넷사업
여성학/여성운동 데이터베이스

여학생 생활정보 공유 공간 마련

여성주의 매체발행 잡지 발행

총여학생회 기획지보

여성학 강좌/세미니/토론희

여성주의 문화행사 음 향

총여학생회 북카페 도서 구입, 인테리어

예 자체

장 학 금

물품구 입

외 부지 원금

회 식 비

엘티 비 겨울, 여름 2차

선거 지 원금

선 거 비

정 기 구독료 신 문

물 값

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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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노동팀 ) 사업 계획서( 여성노동팀 ) 사업 계획서

여성노동팀 2003년 활동 계획
W 턺
\ ! 주

떫 3 혀

체 미 정

여성노동의 문제는 여성주의자들이 고민해야만 하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순위에

서 밀려나면서 적극적으로 다루지 못했던 감이 있다. 하지만 여성노동의 문제는 노동 문제

가 아니라 여성문제라는 인식과 함께, 여성노동의 문제를 총여학생회에서도 심각하게 고민

할 시점이라는 생각에 여성노동팀을 꾸리게 된 것이다.

여대생 취업

인 여성 노동

위로 넣어야

문제라는 좁은 틀

의 문제와 함께,

할 것이다. 이제

안에서 여성노동의 문제를 풀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

전지구적 가부장제 자본주의라는 거시적인 틀도 함께 분석단

시작하는 팀인 만큼 여성노동학교를 통해서 공부를 하는 것

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겠다.

여성노동학교, 3.8기획단. 메이데이 기획단. 선전전

3월부터 - 꾸준히

2월 중에 여성 노동학교 준비를 한다. 맷돌 이월을 받고, 상황 파악한다.

내부 세미나. 여성노동 문제에 대한 문제의식 공유

미 정

미 정

1. 여성노동학교 - 아p} 3월이나 4월이 될 듯하다.

2. 3.8 행사 준비- 세계

를 생각해본다.

여성의 날을 맞이해서 외부 단위와의 연대 혹은 학내에서의 행사

3. 메이데이 준비- 학내 활동단을 기획하여 내부 세미나 및 열린 세미나를 진행한다. 자보

전이나 작은 행사가 가능할 것이다.

메이데이 여/성에 참여하게 되지 않을까

4. 기획자보전이나 토론회에 한 텀으로 들어간다.

더 많이 고민해봐야 할듯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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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정치국  )사업

문화정치국 2003년 활동계획 ;: 주 小 퇘
비폐쁘려 밌친지 H덟파피 ■
피 찮F■던 A

계 획 서

여랑, 늘

15대에 처음으로 선보이는, 새로운 실험의 에너지로 넘쳐나리라는 낙관적인 예측의 대

상이 되고 있는 국입니다. 학우들의 여성주의적 감수성을 키워줄 수 있는 다양한 사업

을 전개합니다. 학우들에게 쉬임없이 터져나오고 있는 여성주의 관련 사건 및 사태들을

쉽고 친숙하게 소개하면서, 이를 통해 냉철한 자기반성 및 자아비판---;;의 기회를 공

유할 수 있도록 합니다. 냉온을 아우르는 전략이 필요할듯.

'문화'를 통한 여성주의의 전파를 목표로 학우들의 일상에 파고든다. 우리의 목소리를

생생발랄한 아이디어로 문화적인 매체를 통해 전달한다. 다양한 이슈들에 대해 여성주

의적 관점에서 목소리를 내어 보는 것.

월별 자보전, 여성제, 다양한 문화행사
2003년 내내 학기중 빠짐없이

1월부터 시작되는 사건정리, 토론회 준비, 세미나 등과 연계하여 준비.

자료수집 및 정리, 다른 사업들과의 연계 모색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은 아낌없이 다양하게 있는대로.

미 정

1. 자보전

화장실 신문을 만들지 않는 대신 매달 중도 또는 학관 앞에 서너가지 정도의 테마를 잡

아 자보전을 실시합니다. 크게 세 꼭지 정도로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우선 시의성있

는 사회적 이슈들을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읽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너무나 일상

적이어서 깊게 생각해보지 않는 작고 사소한-그러나 실제로는 너무나 중요한 주제들에

대해 고민해볼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겠지요. 가족, 결혼, 이성친구, 동성친구,...다양

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또 학기가 시작하면 학내에서 또다시 나타날 여러 파문들과

발언들을 공론화할 수 있겠습니다. 수업시간에 벌어지는 일들과 교수 또는 학생들의 발

언을 ‘이달의 BEST 5' 형식 등으로 소개해 줄 수 있겠죠. '글‘뿐만 아니라 만화나 사진

등을 다양하게 이용해 시각적으로 너무 지루하지 않게 잘 구성해야겠습니다. 자보의 내

용과 관계있는 퍼포먼스나 연극, 노래, 춤 등을 할 수 있겠지요. 우리의 세미나, 매월

있을 여성주의 문화행사, 토론회, 매체 등등과 다양하게 연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여성주의 문화행사와 여성제

다양한 월별 행사들을 진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2학기 여성제를 열어봅니다. 선거준비기

간에 했던 것처럼 퍼포먼스와 노래 및 춤 등을 할 수도 있겠고, 2002년 여성제처럼 영

화 상영, 공예, 강좌 등을 진행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성주의 문화제를 여는 것도 좋

을 것 같습니다. 2001년도 여성제 폐막제와 같은 무대와 비슷한 형식이 될 것 같은데

요. 월경페스티벌과 같은 형식이 될 것도 같습니다. (가칭 ‘페미니즘 문화제,) 무대라는

공간의 제약이 있고, 준고정된 관객이 있는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야외판과는 또

다른 것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3. 그외 가능한한 다양한 행사들!! ‘문화,라는 말이 매우 포괄적인만큼, ‘문화정치국'에서

할 수 있는 일들도 아주아주 다양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자치단체와 힘을 합쳐 같이 해

나가는것도 재미있겠지요. 내용과 형식과 구체적인 방향에 대해서 함께 의견을 나누어

보았으면 합니다.

항상 빠릿빠릿하게, 언제 어디서 무슨일이 어떻게 벌어질것인지 긴장을 늦추지 말고!!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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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여학생회 인터넷 사업 주 체 뚝

인터넷은 그곳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비록 비일비재한 사이버 성폭

력과 사이버 마쵸이즘이라는 인터넷 공간의 주도적인 흐름 속에서 여성주의자로서 무엇

을 할 수 있을지 망막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여성주의자로서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보는

작업이 이번 총여학생회에서도 필요하리라 생각됩니다.

15대 총여의 인터넷 관련 중심 사업은 여성학/여성운동 데이터베이스와 여러 소통

창구들(여자만의 방, J-페미니스트)입니다.

1. 총여가 구성하는 인터넷 공간의 활성화

단지 이용하논 사람이 방문자 수가 많은 것뿐만 아니라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공간

으로 만들었으면 합니다

2. 우리의 생각을 잘 담아낸다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인터넷 사업을 구상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정치적

인 입장이 중심이 되어 인터넷에서 여성주의의 성을 구축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듭시다

인터넷 홈페이지

2월 중순까지 완료 새내기 맞이할 때 광고

1월 중순까지는 틀 구성 완료

그 담은 내용채우기

홈페이지 제작

1 OO ,OOO

1. 여성학 여성운동 데 이 터 베 이 스

2. 여성주의, 총여

反성 폭력

정치적으로 올바른 성교육

여학생 휴게실

(사이버 건의함)

3. 여자만의 방

전체 게시판

공지 사항

여성관련 뉴스 업데이트 : 신문기사나 사건 소식 중에서 지속적으로 올린다.

' ; 헒 떫 떫 : ; 빪 ;
懸 생 떫 벎 ※ 짧 輟 鰥 힘 젊

§ 벎s혔찮젊법F벎램※호짰짧 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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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국 ) 사업 계획서

2003 복지국 사업계획서 주 빠;:체 파 룬
! 헒 벎 썲 ; 젊 떫 헒 ; 헒

여학우들의 복지에 대한 것은 아주 중요하다. 올해는 여학우복지가 얼마나 큰 일인지

다른 단과대학과 주체들도 알게 하는 한 해로 만들고 싶다.

여학생 복지에 관련해서는 총여학생회 단독으로 해야 하는 일은 별로 없다고 봐도 무

방하다. 각 단과대학에서 여학우들의 문제를 받아안고 부족한 부분을 총여가 같이 고민

하는 쪽p-로 나가려고 한다. 중도나 학관, 대강당같은 공간도 동아리 연합회와 총학쟁희

와 같이 고민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도 좋을 듯 하다.

어떤 형태이든 총여 혼자 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겠다.

지금부터 2003년 이월의 그날까지

- 각 단과대와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

- 단대별 복지 테이블이 성공적으로 성사되어야 한다.

여기에 대해서 총여학생회에서 고민할 필요는 없다.

복지에 관련한 부분은 총여의 예산이 필요하지 않다.

- 단대별 복지 테이블 마련 : 여휴와 생리대 자판기, 화장실 비상벨 같은 경우는 일단

복지 테이블이 성사되어서 각 단대 여성주체들과 같이 논의할 것이다. 관련 사안을 교육

투쟁에서 요구해도 좋을 것이다.

- 복지에 관련한 피드백 받기 : 고정적이지 않더라도 직접 여학우들이 생각하고 있는

필요한 부분을 받았으면 좋겠다. 홈페이지에 건의란을 넣거나, 복지 관련 비정기적 화장

실 신문을 찍어도 좋을 듯.

= 여성제 같은 큰 행사 때 복지 관련하여 무언가 여학우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있었으면 한다. 무엇이 좋을까?

회장단이 중운위에서 얼마나 압박하느냐, 그리고 복지국장이 학복위 위원장과 어떻게 친해

지느냐에 따라서 올해 사업이 결정된다는 것은 참으로 슬픈 일이라고 생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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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교육 행사 ) 사업 계획서( 성교육 행사 ) 사업 계획서

성교육 행사 (행사명 미정)
'런,.  }\

주:;;: 체

•

총여 학생 회

13대와 14대 총여에서 body basics, body talks라는 이름으로 성교육 행사를 했었다.

그 흐름을 이어나가 잘못된 성담론에 대해 날카롭게 쏘아보고 보다 더 주체적이고 즐거

운 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보자는 행사

성에 대한 잘못된 상식과 잘못된 시

해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함께 생각

선이 난무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그에 대

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자신의 몸과 성에

새롭게 느낄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본다.

행 사

미 정

14대 총여의 body talks의 경우, 학관 앞 피임도구전시, 퍼포먼스, 영화 관람 등으로

이루어졌었다. 피임도구전시에 대해서는 이런저런 말이 많았었다. 그에 대한 논의와 함

께 내년의 성교육 행사에서는 피임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어떤 형식으로, 어떻게 풀어낼

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여성 건강 상담 센터(가칭)'을 운영하시게 될 선생님을 모셔서 여성의 몸과 관련된 건'

강 상식에 대한 이야기를 강연회 형식으로 나눠보는 것은 어떨런지.

一→

사실 사업계획서라고는 하지만 급조날조의 여파로 진중한 고민이 없었던 점을 반성한다.

다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본 후 제대로 된 사업계획서를 다시 올리도록 하겠다.

성교육 부분은 총여 홈페이지에서 담당.

이와 관련해서 총여에서 별도의 야외 행사는 하지 않는다.

성교육을 제도적으로 정착시키는 것에 중점을 둔다(성폭력 상담소, 여학생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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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여학생회 겨울 LT

장소 : 경기도 가평 축령산 자연휴양림 통나무집(O31 592 O681)

일시 : 2003년 1월 6일~7일(1박2일)

LT 시간표

1월 6일

12:OO 총여실 모여서 점심먹기

13:OO 그랜드마트 장보기

13:50 신촌 -> 청량리 (205번)

14:30 청량리 -> 마석

* 버스 : 330-1, 765, 765-1, 1330, 650)

15:50 마석 -> 축령산(40분 소요)

16:30 축령산휴양림 도착

16:30~17:00 짐풀고 정리하기

17:00~18:00 휴양림 구경하기

18:00~19:OO 저녁먹기

19:OO~21:OO 성폭력세미나

21:OO~21:30 휴식 및 간식

21:30~23:30 사업 기획안 점검

23:OO~  ?  친교의시간'%

날 짜

1 / 1

二 oW
口  ~1

50, 500

용 도

통나무집 예약

1 /6 5 , OOO 자연휴양림 입장료

식 사재 료구 입

1월 7일

09:30 기상 및 세면

09:30~11:OO 아침식사

11:10 퇴실(12:OO시전까지 퇴실 완료해야함)

11:20 축령산 -> 마석

* 이 버스 놓치면 13:30분까지 기다려야함)

12:00 마석읍내 도착

13:30 청량리 도착. 점심식사

비 고

수수료 500원 포함

1인 1,OOO원

<2끼, 밤간식>

쌀 1kg,

음료수(생수1, 오렌지쥬스1),

주류( 맥 주

식용류1, 냉동식품(

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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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겨울 기활학교(12/27~1/24)

2003 겨울기활학교 (>;/활학교 준너예부 문서

* 기활학교 기획단이 일회성이 아니라 이후에도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준비한다.
세미나 몇 번하고 기활 갔다오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성매매 관련해서 실태 조사나 최근의 사건들 정리, 문헌이나 자료 수집 등의
과정을 프로그램으로 넣어서 기활 학교를 함께 하는 사람들이

뭔가를 한다고 느낄 수 있고 직접 만들어낼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한다,

정리된 자료와 참가자들의 글을 모아서 자료집 발행(100부정도)

세부 프로그램
기지촌, 성매매 관련 자료 수집 및 정 리

기활/성매매 관련 주제 세미나

기지촌 활동(장소 : 동두천 새움터)

자료집 발행

일 정
기활학교 기획단 구성 : 첫모임은 1

기획단 세미나 실시

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르

2월 27일(기획단, 일정 소개)

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획단 활동과 관련해서 2회 정도

자료 수집 및 정리

주제 세미나 실시 :

심화된내용을가지고(간사섭외가능)아니면열린세미나로(뭐사람은안오겠지만,,)

기활 교양 실시(새움터에서 하는 기활교양과 연계시켜서)

‘언니,들 만나러 가기

1월 말, 의정부 동두천 새움터(O31 867 4655)

출퇴근안하면방잡고있으면서친목도모할수도..(가능하면세미나를하고)

기활학교의 결과물을 담아내는 멋진 자료집 발행

2월초

100부’마스터인쇄(비용은총여부담,기활학교에다른단위참여하면공동부담)

구 성
- 실무팀

* 기활학교 실무담당, 진행 상황 점검

기지촌팀 : 2세 문제, 외국인 여성, 탈성매매, 성매매 공간으로서 기지촌의 특수성

성 매 매 팀

청 소년성 매 매 팀

성 매 매 방지 법 팀

* 직접 자료 수집

문서자료:논문,도서,기사등

성매매관련사건정리(10년간정도)

새움터나 한소리회, 성매매 관련 활동하는 단체 방문해서 실무자 인터뷰, 최신 자료 수집

(단체 위치나 연락처, 활동 정리)

* 세미나는 팀별 발제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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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교 2003 겨울기활학교

세 미 나

- 1차 세미나 : 성매매(1월 2일)

<용감한 여성들, 늑대를 타고 달리는>, <섹슈얼리티의 매춘화>(서론, 1장)

- 2차 세미나 : 성매매 합법화론(1월 9일)

<성매매의 폭력적 특성과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매매춘 합법화를 위하여>, <성매매 합법화론은 가부

장제와 자본주의의 야비한 음모이다>

- 3차 세미나 : 민족주의와 페미니즘(1월 12일)

정현백, 정진성 교수님의 글이 어려울 것 같아서 <위험한 여성>에서 ‘한국의 민족주의와 성(차)별 구조',

‘민족 공동체 만들기', ‘한.미 관계에 있어서 기지촌 여성의 몸과 젠더화된 국가'를 가지고 진행

4차 세미나 : 군사주의와 여성(예정)

워크샵(1월 15일)

기활학교에서는 기지촌/외국인 성매매 여성, 청소년 성매매,

의 팀으로 나눠서 주제와 관련해서 팀별 활동을 진행합니다.

합니 다.

성매매/성매매금지법, 언론 비평 이상 네 개

팀 활동의 결과물을 가지고 워크샵을 진행

기왈참가자 정리

1 3 일

1 4 일

20 일

2 1 일

2 2 일

2 3 일

2 4 일

* 전일

슈가(OI6 9322 4230), 하나, 재임, 연경, 일념, 뚝

슈가, 하나, 재임, 연경, 일념, 시내

홀씨(OI6 761 5453), 늘(OII 9949 7230), 수현

홀씨, 늘, 수현

수현, 늘, 파룬

여랑(OI6 9562 8300), 태영, 파룬

여랑, 태영, 파룬

참가가 힘든 사람들이 많아서 최소 이틀 이상 들어가는 것으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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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 기활학고 평가홴옆

■ 기활학교 진행 일정

기 간

세 미 나

기 활

12월 27일 ~ 1월 24일

성매매/성매매 합법화론/민족주의와 페미니즘/군사주의와 여성

13, 14, 20~24

날 짜 1 3 1 4 2 0

참 가 자
슈가, 재임,

일념, 뚝

슈 가

일 념

재 임 ,

뚝
홀씨, 늘, 수현

워크샵 : 1월 18일

■ 기활학교 활동

뚝, 시내, 하나

가, 지은, 노래, 일념

!:, 여랑, 재임, 태영

: 슈가,

이 갈,

수 현

팀 구성

- 기지촌/이주여성성매매팀

- 성매매/성매매방지법팀 :

- 청소년성매매팀 : 홀씨,

- 언론비평팀 : 파룬, 늘, <

제 미 나

워 크잡

기 활

- 장소 : 동두천시 새움터

랜 이후 작업

성매매 관련 자료 수집 및

기활학교 정리하는 자료집

정 리

발 행

2 1 2 2

홀씨, 늘, 수현 파룬, 늘

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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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랑, 태영,
파 룬

24

여랑, 파룬



기 활힉코는

기활학교 소개 및 최근 3년간 침카인원 정리

발신 : 총여학생회

수신 : 여학생처

총여학생회에서는 올해 겨울에 ‘2003겨울기활학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활은 매년 여름, 겨울 방학

기간에 이루어집니다. 올해 기활학교에서는 참가자들과 기지촌/성매매 관련 세미나와 토론을 실시하며,

성매매 여성의 탈성매매를 지원하고 있는 단체인 새움터로 기지촌 활동을 갑니다.(기할에 대한 정확한

소개는 참고자료 참조)

기활학교 일정

12월 27일

- 기활학교 첫모임

1월 2일

- 1차 세미나 <용감한 여성들, 늑대를 타고 달리는>, <섹슈얼리티의 매춘화>(서론, 1장)

1월 9일

- 2차 세미나 <성매매의 폭력적 특성과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매매춘 합법화를 위하여>, <성매매

합법화론은 가부장제와 자본주의의 야비한 음모이다>

1월 12일

- 3차 세미나 <위험한 여성>에서 ‘한국의 민족주의와 성(차)별 구조', ‘민족 공동체 만들기', ‘한.미 관

계에 있어서 기지촌 여성의 몸과 젠더화된 국가'

1월 13~14일

- 하루 기활(동두천 새움터)

1월 15일

- 기활학교 워크샵

1월 20~24일

- 기활(동두천 새움터)

최근 3년간 기활침카 인원

기지촌활동은 진행 주체가 새움터로 기활에 참가할 수 있는 인원은 1주일에 6명 이하로 정해져 있습니다 특히 새움

터가 정한 기활 기간에 신청한 학교가 많을 경우 그 인원은 더욱 줄어듭니다. 올해 같은 경우 7주 진행에 15개 학교

단체가신청해서한단체당3명씩배정되었습니다.  

OO년 : 6명(여름)

OI년 : 6명(여름)

O2년 : 4명(여름), 12명(겨울 : 히루기활로 6명이 더 들어가며, 3명이 5일간 진행히는 것을 이틀씩 줄여서 6명 들어갑니다 )

참고자료 1 : 기지촌 활동이랜(<2001여름기지촌활동지료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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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지촌 활동’이란 말 그대로 ‘기지촌 지역의 문제를 알아가고 해결하기 위한 활동’입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기지촌의 지역문제, 여성문제, 아동문제를 다함께 고민하고, 우리의 문제로 받아들이며, 모

두가 스스로의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활동'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지촌 여성의 문제에 대해 이해하는 과정에서, 한국사회의 여러 사회문제에 대해 새롭게 인식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지촌 지역의 생성 배경, 불평등한 한미 관계, 가부장적인 한국사회에서의 성매매 문

제, 혼혈아동에 대한 인종 차별 문제, 그리고 최근에 새롭게 문제시되고 있는 제3세계 여성에 대한 국제

적인 인신매매 문제 등 한국사회의 거의 모든 모순들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곳이 바로 기지촌입니다.

대학생들이 기지촌 활동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주로 이런 문제에 대해 고민하곤 합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 기지촌 활동의 과정에서 대학생들이 순수한 인간관계와 따뜻한 애정보다는 막연한 당위성을 만족

시키고자 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민족자주', ‘여성해방,과 같은 거대담론 중심의 논의에

서 소외되고 경시되었던 개개인의 인권과 일상적인 삶에 스며들어 있는 억압과 착취의 구조를 찾아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기지촌 문제를 ‘민족'이나 ‘여성'과 같은 어떤 하나의 거대한 틀에 맞

춰 해석하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한계에 부딪힐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논의의 과정에서

가장 중심이 되어야 하는 ‘피해자, 개개인의 인권은 오히려 주변화되고, 당위적인 ‘선언’만이 권력을 가

지게 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기지촌 활동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 ‘한 명의 인간이 가지는 소중함'을 중심으로 시작해야 되는 활동입

니다@ 작지만 소중하게 맺어진 이러한 관계들을 놓치지 않고 조금씩 키워가면서, 문제의 본질을 찾고 해

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기지촌 문제나 성매매 피해여성의 문제가 나와는 상관없는 것이 아니

라, 우리 모두가 겪고 있는 일상화된 억압과 폭력의 또 다른 모습이라는 것을 깨닫고 함께 풀어갈 수 있

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참고자료 2 : 기지촌 활동의 역시(<2001여름기지촌활동자료집>에서)

최초의 기지촌 활동은, 1990년 ‘두레방'을 알고 지내던 몇 사람에 의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시기에 참

여한 학교는 이화여대와 한신대였습니다. 이 시기의 기지촌 활동이 계기가 되어, 대학생들 사이에서 차

츰 기지촌 여성문제가 알려지고, 관심있는 학생들에 의해 자원활동이 이루어졌습니다.

1991년부터는 보다 체계적으로 기지촌 활동이 준비되었습니다. 서울지역 대학교의 여학생 조직들을 중

심으로 기지촌 활동을 준비하면서 조금씩 체계와 내용을 채워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기지촌 활동이 점점

알려지면서, 1992년에는 서울지역과 수원지역의 여학생 조직들이 각각 의정부, 동두천과 송탄에서 활동

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1993년, 4회 기지촌 활동은 윤금이씨 살해사건 이후 기지촌 여성문제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지면서, 기지촌 지역뿐만 아니라 일반 매매춘 지역으로 활동이 넓혀지게 되었습니다. 매

매춘 지역에서 활동하는 단체들의 모임인 ‘한소리희'와 연대하여, ‘두레방(의정부, 동두천)', ‘참사랑 쉼터

(송탄)', ‘다비타의 집(동두천)’, ‘막달레나의 집(용산)'에서 기지촌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러한 활동의

의미는, 우리 사회의 큰 문제인 매매춘 문제에 대한 고민이 확대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 시기의

기지촌 활동에 참여한 학생들 중에서 많은 현장 실무자가 배출되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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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의 5회 기지촌 활동은 ‘두레방'과 ‘다비타의 집,으로 활동 범위가 줄어들기는 했지만, 프로그램이

더욱 다양해졌으며, 1995년의 6회 기지촌 활동은 ‘동두천 두레방'의 프로그램을 보다 활성화시키는 성과

가 있었습니다. 1996년, 7회 기지촌 활동은 ‘의정부 두레방'과 ‘다비타의 집’ 단 두 곳에서 이루어졌습니

다. 그러나, 그동안 감추어져 왔던 기지촌 문제를 보다 공론화시키고, ‘의정부 두레방'의 경우 지역 민주

단체와 연대하여 한미행정협정(SOFA) 개정운동, 지역내 미군기지 실태조사 등을 활발히 벌였습니다.

1996년 11월, ‘두레방' 등에서 활동하던 실무자들을 중심으로, 동두천에서 ‘새움터'를 설립하게 되었습니

다. 당시 대부분의 기지촌 현장단체가 종교적인 입장에서 활동하던 상황에서, ‘새움터'의 설립은 많은 의

미가 있습니다. 기지촌 활동을 통해 배출된 실무자와 타 현장단체에서의 경험을 갖춘 실무자들이 종교,

정치, 자본으로부터 독립적인 순수한 민간단체를 만든 것입니다.

쌔움터’의 설립으로 인해서, 기지촌 활동 역시 많은 변화가 있게됩니다. 본격적으로 기지촌 여성의 탈매

춘을 위한 프로그램이 준비됨으로써, 1997년의 기지촌 활동은 이러한 부분에 대한 고민과 활동이 함께

이루어지게 됩니다. ‘새움터'에서 준비한 기지촌 여성 탈매춘을 위한 직업재활 프로그램은 ‘허브(Herb)'

재배 및 판매였습니다. 후원자의 도움으로 동두천 인근에 약간의 땅을 마련하여 허브를 재배하고 판매하

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기지촌 활동에 참가한 학생들 역시 함께 농사를 지으며 이러한 프로그램의 의미

를 느껴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기지촌 지역의 아동문제에 대한 고민을 새롭게 하면서, 그동안 가장 시

급하다고 생각되어온 기지촌 여성의 자녀에 대한 야간 보육활동에도 함께 참여하게 됩니다.

1998년의 9회 기지촌 활동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여름 기지촌 활동 기간 중

에 동두천 지역에 수해가 발생함으로써 중단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학생들이 수해복구에 큰 도움

을 줌으로써, ‘새움터'와 기지촌 활동, 그리고 대학생들에 대한 이미지가 많이 개선된 계기가 되었습니

다. 1998년 겨울 기지촌 활동은 새움터 직업재활센타의 기지촌 여성 작품 전시회인 ‘동두천 아리랑'과

시기적으로 맞물려 실시되었습니다. 행사 준비로 인하여 기지촌 활동의 준비가 약간 미흡했다는 지적이

있지만, 그동안 기지촌 활동 경험이 축적된 학교들이 중심이 되어 실시되었습니다. 또한, 그해 가을 직

업재활센타와 아동센타가 새롭게 문을 열게됨으로써, 다양한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1999년의 여름 기지촌 활동은, 새움터가 또 다시 수해를 겪게됨에 따라 프로그램에 차질을 빚기도 하였

지만, 학생들의 도움이 그 어느 때보다 값지게 나타났던 기활이었습니다. 그러나, 기지촌 활동에 참가하

고자 하는 많은 단위들을 소화해내기 위해 무려 10주간이나 기활을 진행함으로써 실무자와 회원들에게

무리가 되었던 점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국의 30여개 대학교에서 기활에 참여함으로써 기지촌 문제의

심각성을 대중적으로 알리는데 큰 도움이 되었으며, 새로운 변화의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나 ‘전

국여대생대표자협의회’를 통해 참가한 각 지역 및 단위 주체의 준비 부족과 상호 논의 체계가 마련되지

않았으며, 사후 평가와 지속적인 연대사업 등 후속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남습니

다 .

참고자료 3 : 새움터 사무국징콰 인터뷰(정정헌 제28호)

헌: 어려운 질문인데요, 매매춘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을 여쭤볼까 합니다. 페미니즘 내에서 매매춘을 보는

시각은 근본적으로 반대해야 한다는 것에서부터 매춘을 일로 규정하면서 합법화해야 한다 또는 매춘을 성

치료로 보자는 시각까지 다양한 관점들이 공존하는데요. 활동을 해나가는데 있어서 그러한 시각의 정립은

2 1



기본적인 전제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새: 그것도 저희들 안에서 논의가 계속 되고 있는 부분인데, 확실한 것은 매춘을 직업으로 인정하는 부
분은 아니에요. 얼마 전에 여연(한국여성단체연합)에서 남자 접대부 처벌 관련 법안이 논의될 때, 접대부
도 엄연한 직업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저희가 여연 소속 단체이기는 하지만 그 부분에서 분명히
다른 입장이고, 저희는 매매춘은 근절돼야 되고 금지해야 된다는 입장이에요. 그게 단순히 처벌주의나
금지주의를 이야기하는 건 아니구요. 사실 매매춘이 없어질 수 있는 사회적 조건들을 만들어 나가는 과
정 에 서 ,

활 동 이

어 쩌 면 여기가 현장단체이기 때문에 그런 입장들이 잘 안 드러나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저희의
현 장 에 서 매춘을 하고 계시는 회원분들을 대상으로 상담을 하는 것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매춘

으
큰 금지 한다거 나 당장 그만두게 하는 것보다는 그분들이 다른 일을 하실 수 있는 요건들을 만들어 가고,

키하기보-다는 톨려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도 저희들 기본적또 그런 문제를 직접적으로 이야기하기보다는 돌려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도 저희들 기본적

인 입장은 매매춘을 근절되야 한다는 것입니다.

헌: 저희가 기활을 왔을 때 새움터가 어떤 활동을 하는지 대강은 알게 됐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
은 데 요 .

새: 저희가 하는 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건 기지촌 지역에서 매춘을 하는 여성들에 대한 상담이거든요.
그 상담을 통해서 심리적인 치유 뿐 아니라, 그 여성들의 실제적, 경제적 자립 또는 모든 사회적 편견으
로부터 그분들이 당당하게 살아 나가실 수 있는 조건들을 만들어 나가는 일을 같이 진행하고 있어요. 와
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가장 중요한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직업재활센타에서 일자리를 제공
하고 있어요. 그 여성들이 건강한 노동으로 자신의 삶을 꾸려나가는 기회를 가져본 적이 거의 없으시거
든요. 그런 기회를 드리려고 하고, 또 재취업, 전업을 하는데 있어서 큰 걸림돌이 되는 것 중의 하나가

보육문제거든요. 대부분이 모자 가정이고 아이를 잘 돌볼 수 있는 경제적인 여건이 열악한 상황이기 때
문에  아이들에 대한 보육 지원을 같이 하고 있구요. 그리고 기타 탈매춘을 위해서 필요한 의료지원-성

병이라든지 장기간 매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여러가지 질병들을 치료하는 것과 포주와의 빚 문제 아
니면 법률문제 해결도 같이 하고 있구요 지금까지는 내부에서 진행되고 있는 일들이고, 외부에서 진행되
고 있는 일들은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나 매매춘 근절을 위한 한소리회, 그리고 외국에 있는 동아시

아미군여성네트워크(미군국주의를 반대하는 동아시아 여성 네트워크)를 통해서 기지촌 문제를 해결해 나

가는데 도움을 얻고 있어요. 저희가 현장단체의 한계 때문에 목소리를 직접 내기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이러한 루트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 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새움터의 주력 활동을 탈매춘이

라고 볼 수 있겠네요. 새움터 활동 전반이 다 탈매춘을 위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나요?)그렇죠. 여기서 탈

매춘은 개인적인 탈매춘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매매춘을 조장하는 분위기라든지 매춘여성, 혼혈아동에 대

한 어떤 편견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깨나가는 활동들을 다 아우르는 것이죠.

헌: 동두천 지역 매춘의 특수성이라고 할까요

새: 동두천의 특수성이라기보다는 동두천, 송탄과 의정부, 문산의 특성이 조금 다르거든요. 동두천이나

송탄 같은 경우는 아주 거대하고 그게 조직적으로 이루어져 있고 지역 유지들과  많이 결탁돼 있어서

사실 막강해요. 그런데 의정부나 문산 같은 경우는 많이 쇠락해 있어요. 거기 기지촌은 지역 문제와도

밀접하게 연관돼 있는데 저개발이 됐다거나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나 송탄 같은 경우는 많이 구조적인

부분이 있어요. 특수관광업협회라든지 경기도 의회의원 같이 구별돼 있고 대부분 매춘여성을 인신매매해
오는 프로모션과 연결이 돼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죠.

헌: 기치촌의 특수성 때문에,

있을 것 같은데요.

기지촌 지역에서 하는 활동은 다른 매매춘 지역에서 하는 활동과 다른 점이

새: 관점의 차이일 텐데, 대부분 매매춘을 연구하시는 분들이나 현장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여성주의적

인 시각에서만 접근을 하세요. 물론 그런 시각은 기본적인 것이지만, 기지촌 매매춘은 그것 이외에도 불

평등한 한미관계라든지 여러 다른 요인이 있어요. 그래서 매매춘 문제를 풀어가는데 있어서 좀 더 다양

한 방법으로 접근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며칠 전 신문에 그런 기사가 나왔더라구요. 기지촌은 한국

사회의 모든 모순이 모여있는 곳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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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 현장단체라는 성격 때문에 활동에서 어려운 점이 있다면요?

새: 저희들이 하고 싶은 얘기를 정확히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저희들이 기지촌 문제라든지 매매춘
문제 아니면 주한미군 문제든 이야기를 할 때, 그런 것들의 피해가 가장 크게 돌아오는 건 사실 저희가
아니라 저희 회원분들이나 아이들이거든요. 운동본부라든지 한소리회 같은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가능하면 빠른 시일내에 대외 연대 사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분리하는 것을 고민
하고 있어요. 현장하고 밀접하게 연계가 돼 있으면서도 어느 정도 외부에서 보기에는 분리됐다라는 느낌
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고 해요. 사실 어떤 부분에서는 아동센타나 전업센타 같은 경우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 경제적인 지원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지원을 저희가 받다 보면 저희들이 해야
될 이야기를 못하게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정부 지원금을 전체 예산의 10%, 일년에 천만원이 안넘는

한도 내에서 받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운영에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분리하는 걸 고민하고 있어
요 .

헌: 그러면 정부 지원 이외의 예산은 어떻게 충당하세요?

새: 외국의 여성단체나 실업극복국민운동본부나 시민운동지원기금 같은 우리나라의 민간 지원 단체의 기
금 지원을 받는 부분이 많아요. 그 외에는 후원회비로 꾸려져요. 가장 바람직한 것은 개인 후원자를 확

보하는 건데, 다른 단체도 마찬가지지만 개인 후원자를 확보하는 것이 사업을 안정적이고 독립적으로 해
나가는 데 가장 도움이 되죠.

헌: 동두천 지역의 매춘 여성들이 새움터를 많이 알고 있나요?

새: 아뇨. 그렇게 많이 알고 있진 못해요. 그것도 저희가 할 일인데, 저희들이 그런 것들 알려 냈을 때
부작용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워요. 일단 회원들이 여기 계시

면서 상담을 받아야 되는 상황에서 상담 회원 중에 포주, 클럽주인 그리고 그들의 연합체가 있고 그들이

정치적으로도 이 지역에서 막강한 힘을 갖고 있어서, 그런 것들 알려냈을 때 새움터에 못 가게 막는다
거나 여기 오는 여성들에 대해서 이 지역에서 안 좋게 받아들인다든지 피해가 오히려 그분들한테 돌아

갈 수 있는 그런 문제 때문에 적극적으로 알려 내지는 못하고, 대신 회원분들 통해서 주위의 어려운 분
들 사정을 듣게 되고 상담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아요.

헌: 기활을 추진하시는 동기나 기활에 관해서 바라는 점이 있다면요?

새: 기활이 올해로 10년짼데 처음에는 저희가 원했던 것은 아니었고 두레방에서 학생들이 오겠다고 해
서 한건데 지금 입장은 그래요. 저희가 현장단체이고 현장단체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떤 한 단체가 풀기

에는 기지촌 문제가 참 커다란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 곳에서 같이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되는데 그런 데 있어서 학생들이 해 줄 수 있는 부분도 참 크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가 가장 믿

을 수 있는 집단이 학생이고, 또 우리가 못하는 이야기도 가장 정확하게 해 줄 수 있는 시작점이고, 그

래서 저희들은 그런 것들을 바라고, 저희들이 여기서 하는 것 보여드리고 이게 기지촌 운동의 전부다라

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다 그리고 기지촌의 현실은 이렇다 여러분들

이 하실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고민을 시작해달라, 기지촌 활동이 말씀드렸겠지만 연대의 시작이니까
그런 것들 아셨으면 하는 바램이죠.

헌: 포주가 도의원이 된 경우도 있다고 들었는데요. 지역사회와의 연계라는 측면에서 새움터 활동을 고민

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새: 윤금이 씨 사건 있을 때에는 동두천민주시민회라든지 이런 단체들과 연계를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이 지역의 민간단체라고 해봤자 동두천민주시민회, 동두천대학생회 밖에 없어요. 거기랑은 특별한 사안

있을 때 이외에는 연계를 하는 않고, 거기보다는 혼혈아동을 지원하는 단체인 흔혈인 선교단체와는 아이

들 문제에 있어서 입장이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같이 이야기를 해요. 그 외에 이 지역 성당하고는 아이

들 교육비 지원받는 것 등에서 교류를 하죠. 아이들 문제에 관해서는 저희는 좌우를 별로 가리지 않아

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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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 탈매춘을 한 여성이 다시 매춘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새: 있어요. 많지는 않지만 꽤 돼요. 매춘을 하게 된 것이 개인적인 요인만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여건
들이 바뀌지 않는 한 여성들이 할 수 있는 건 매춘밖에 없어요. 그 여성들이 편견도 없고 사회성을 얻고
경제적으로도 많이 안정된다면 그리고 매춘의 경험이나 성폭행당한 경험들이 심리적인 치유로 극복이
된다면 완전한 탈매춘이 가능하겠지만 그러기는 정말 힘들거든요. 그런 부분에선 저희들이 한계라고 느
끼고 정책적인 부분에서 많이 지원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헌: 벌써 마지막 질문이네요. 대학생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해 주세요.

새: 어느 하나의 입장에서 기지촌 문제를 바라보지 말았으면 하는 거예요. 이 문제는 단지 불평등한 한
미관계의 문제만도 아니고 불평등한 남녀 관계의 문제만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폭넓게 보고 연

구도 하고 경험도 하셨으면 좋겠고, 새움터 활동이 기지촌 여성운동의 전부라는 기대를 안하셨으면 좋겠

어요. 저희도 한계가 있고, 말씀드린대로 연대의 시작이고 뭔가를 해주실 수 있다는 기대감에 기활을 받

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와서 고민을 시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헌: 긴 시간 동안 좋은 말씀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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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 총여젤 꾸미기

주  체

활  동

일  정

뚝

총여실 내외 공간 꾸미기

선전의 날(2월 12일)

각 방별 문폐 마련

* 총여학쟁회 집헹부질, feminary & 북카페, 여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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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카페 대부 제시판 여 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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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여실 앞 제시판 보 혼

총여설 간판

* 현판은 어떤 색으로 칠할까요?

총여설 정리

레

일상의 흐름을 바꾸는 여성주의

일/坡/만/波

연세대학교 15대 총여학생회

2123-3645 www.ysfe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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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터 빈성폭력 내규 개정(w2S)

傘 2003년 새터 내규 자료집(B5, 16페이지)

스미스씨 이야기

성폭력의 개념, 새터 내규의 필요성

주변인으로서 피해자 이해하기 & 도와주기

성폭력 사례와 대처법 ←법대

내규 관련 Q & A ←사희대

반성폭력 내규 전문

::: 포스터(1도, 부수?)

내규 전문

대처법, 신고 경로와 같은 팁

소속 단대, 반, 조이름 조원들 이름 적는 자리

연락처 공란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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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터 반성폭력 내규의 의의

새터 반성폭력 내규의 개정

새로운 새터 문화의 형성을 위해

새내기 새로 배움터(이하 새터)는 신입생들이 대학문회를 처음으로 접하고, 대학생활을 함께 할 동기들과 선배들을 만나
게 되는 곳이다. 그렇기 때문에 새터는 새내기들의 4년간 대학생활을 결정지을 수도 있는 중요한 시기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새터에서 새내기들은 '성폭력'을 가장 먼저 일상 속에서 경험하게 된다. 처음 만니는 선배와 후배의 어
색함과 남학우와 여학우의 어색함(남고와 여고가 아직도 많은 실정에서)을 없애고 서로 빨리 '친해져야 한다는 명분 아
래 성폭력이 쉽게 발생하고 있다. 서로를 알고 친해지기 위해서 주로 시용되는 술자리나 게임들이 이미 남성중심적이고
성폭력적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성폭력이 단지 물리적 강제를 시용한 원치 않는 신체적 접촉만이 아니리는 것을
생각해볼 때 이는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인지도 모른다. 대학이리는 공간이 이 사회와 결코 떨어져서 존재할 수 없기에

이 사회의 남성중심적인 문화는 대학이리는 공간에서도 직용히고 있기 때문이다.

'새터 반성폭력 내규는 일차적으로는 자신의 불쾌김콰 피해를 드러낼 수 없는(처음부터 '찍히면' 대학생활을 어떻게

하지, 나만 이상하게 생각히는 것일까...) 새내기들이 내규리는 것이 존재한디는 것을 인지함으로써 문제제기가 보다 용이

하게 함에 있으며 나아가 성폭력에 대해서 모두가 인식하고, 여학우를 배제시키고 소외시키는 문화 -남성중심적이고 성

폭력적인-를 함께 바꾸어나가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새터 내규의 제정과 시행

새터 반성폭력 내규는 2000년에 제정이 되었다. 당시 '연세대힉교 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이하 반성폭력 학

칙)이 제정되기 이전의 상황 속에서, 처벌이 중심이 되는 학칙과는 달리 보다 근본적으로 대학 내에서 성폭력 사건의 발
생을 조장히는 문화적 토양 자체를 바꾸어내고 사전에 이를 방지해낼 수 있도록 히는 자치규약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

되어왔고,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서 새터 반성폭력 대규가 제정되었다. 학생사회 내부적으로 자생적으로 이루어지는 성

폭력 딤론의 형성과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학생 사회 내부의 자치적인 해결에의 노력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새터 반성폭

력 내규는γ 학생사회 스스로가 자신들을 위한 규칙을 만들어니간디는 점에서 학생 자치권을 구현해나가는 또 디른 모습

이리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새터내규가 제정이 되고 시행되어온 기간을 돌아보면, 가시적으로 눈에 띄는 커다란 변화들이 있어왔다고는 말

하기 어렵다. 제정과 안착화의 시간을 거쳐 안정기에 돌입했지만7 우리의 '자유로운 행동을 '규제'히는 무언가가 있디는

식의 반응, 이러이러한 것들이 내규에 위반되니 조심하리는 식의 희화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몇 년 전과 지금의 크

게 디르지 않은 상황이다 물론 어떤 식으로 개개인들이 받아들이고 있던 간에, 새터 자리에서 성폭력적 상황을 만들어

내는 경우들을 자체적으로 조심히는 상황에 놓여져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는 성폭력 사건의 발생자체를 사전에

막아낸디는 내규의 근본적인 취지가 제대로 전달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시행 몇 년을 거치면서 새터내규의 존재 자체가

학생 사회 내부의 인식 속에 점차 자리 잡아가는 상황에 있기 때문이며, 또 한편으로는 성폭력에 대한 체감정도가 사회

적으로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결코 연세사회 내부의 성폭력에 대한 자체적인 문제의식들이 강해지고 있기 때

문이라고는 말할 수 없디는 것이다.

따라서 새터내규 시행 4년 차에 들어선 올해에는 새터내규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되짚어보는 것이 절대적으

로 필요하다. 점차 당위적으로 성폭력의 문제들이 받이들여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 당장의 소소한 예방들에 가능성을 부

여하기에는 현실은 너무니도 더디게 변히고 있으며 언제리도 퇴보해버릴 가능성 역시 농후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2003년 내규 개정

새터 내규는 그동안 새터 기간에 벌어졌던 여러 성폭력에 대해서 그 사례를 밝히면서 내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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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위의 구성과

새터 내규 개정 방향

1. 성폭력의 개념을 구체화

2. 00년 이후 새터 기간에 벌어진 성폭력 사례를 추가

3. 대책위의 구성과 활동을 정리

여학우들에게 친화적인 새터문화 만들기

이제까지 새터 내규를 시행히고 전달 할 때에 있어서 - 특히 새내기들에게 - 어려운 지점으로 작용해왔던 것이 있다면,

어떠한 부분에 방점을 찍어서 그 의의를 설명히느냐 일 것이다 성폭력이리는 것에 대한 인식이나 합의수준이 높지 않은

상태에서, 성폭력의 예방이리는 것에 깅조점이 찍혀 있는 새터 반성폭력 내규를 설명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하지만

성폭력의 예방이리는 목적 아래에는γ 보다 근본적으로는 대학 내의 문화 특히 이제까지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되 여학
우들을 배제시키고 불편하게 만들어내는 새터의 문화 자체를 바꾸어내 보자는 문제의식이 깔려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2002년 올해 새터내규 시행에 있어서는7 여학우들에게 친화적인 새터문회를 만드는 것을 주제로 히는 것을 제안

히는 바이다. 어떻게 단위 내에서의 성폭력을 예방하느냐의 문제를 진정으로 고민한다면, 대학문회를 가장 처음으로 접

히고 그때의 기억을 대학 생활 내내 안고 갈 새내기들에게 새로운 환경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히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리고 생각한다 그리고 또한 그것은 이미 대학생활의 경험들을 쌓아나가고 있는 선배들의 입장에서는 더욱더 당연히
취해야만 히는 노력일 것이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7 성폭력이리는 것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막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새터 반성폭력 내규 제정

의 의의이며 근본적인 목표이다. 그리고 시행에 있어서의 구체적인 올해의 목표로는γ 여학우들을 배제하지 않는 프로그

램, 특히 이제까지 여힉우들에게 불편하게 다기올 수 있었던 놀이들을 바꾸어내고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놀이의

방안들을 생각해보는 것이 있을 것이다 대학의 문턱을 들어서자마자 경험하게 되는 통과의례로서의 놀이리는 명목 하에

자행되는 수많은 성 차별적, 성폭력적 상횡들과 선후배간의 위계질서의 확인은 그것이 내재화되는 순간 끊어낼 수 없는

악순환을 더욱더 공고히 하게 되는 결괴를 민들어낸다 지금부터가 시작이다. 더 이상 무엇을 해야할지 모르겠다, 그렇다

면 도대체 무엇을 해야히느냐는 질문만으로 현실을 넘길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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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새터 반성폭력 내규 개정안(가)

* 2000년도 제정된 새터 반성폭력 내규와 개정안을 항목별로 비교하였습니다.

*진한고딕체로변경된사항과이유를설명하였습니다.

<<새터반성폭력 내규>>

※ 내규 적용기간을 ‘수련회'가 끝날 때까지어l서 ‘수련회의 일정'이 끝날

때까지로 변경

* 이 내규의 적용 시기는 힉교에서 공식적으로

의 신입생 수련회가 모두 끝날 때까지로 한다.

1. 목적

정한 O.T. 기간부터 각 단대

※ 내규의 목적을 보다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개정하는 목적까지 포함

하여 변경.

새터는 신입생이 가장 먼저 접히는 대학 문화이며, 이를 통해 대학 문화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생긴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중요성을 가지는 새터

임에도, 여힉우는 물론이고 남힉우들도 음란 가요 등으로 대변되는 집단적

성폭력과 개인적으로 벌어지는 성폭력에 무방비한 채로 노출되었다. 진보적

인 공간이라 여겨지는 대학에서의 이러한 성문회는 신입생에게 왜곡된 성의

식을 심어줄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지금까지의 대응 방법들은 소극적

이고 미비했다. 이제는 적극적으로 이러한 문제를 비판 근절시키기 위해 객

관적인 잣대로서 내규가 필요하디고 판단된다.

우선적으로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이 내규는 결코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나 단죄를 넘어서 왜곡되고 비뚤어진 공동체 성문화에 대한 구체적인

문제제기를 하고, 성폭력을 예방함으로써 학생희 첫 사업인 새터에서 바람

직한 대힉문화를 보여주지는 것에 그 의의가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 사전

교양이나 내규의 여론화 작업을 진행하면서 잘못된 성의식(혹은 성문홰을

지적해내고 올바른 성문회를 지속적으로 고민해 니키도록 해야 할 것이다.

2. 성폭력의 개념

※ j) 성폭력 개념을 집단적으로 벌어지는 성폭력과 개인적으로 벌어지는

성폭력으로 구분했던 것을 새터 기간 동안의 일정이나 구체적인 활동

과 연결시켜서 술자리, 전체 행사 및 공연 자리, 생활 공간, 놀이자리,

신체적인 성폭력, 언어적 성폭력, 적대적 환경 조성, 사이버 공간 등

으로 구체화하였고 성폭력이 될 수 있는 행위에 대해서 사례룔 통해

서보다자서l히설명하였다

ii) 사이버 공간에서의 많은 성폭력이 발생하고 있지만 기존의 내규에는

적용되는 조항이 없었기 때문에 추가하였다.

iii) 성폭력 사례에 있어서 00년 이후에 새터 기간에 일어난 성폭력적 행

위들을 추가하고, 너무 오래되어서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 사례는 삭

제 하 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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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터반성폭력 내규 개정안(개>>

* 이 내규의 적용 시기는 학교와 학생회가 정한 O.T. 기간부터 각 단대의

신입생 수련회의 일정이 모두 끝날 때까지로 한다@

1. 목적

새터는 신입생들에게 대학에 대한 첫인상을 심어주는 자리이다 신입생들이

대학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맨 처음 참여히는 자리가 비로 새터이기 때문

이다. 새터에서 신입생들은 그전까지 막연하게만 생각하고 있던 대학이리는

공간을 자신의 삶에 많은 영힝을 미치게 될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공긴으로

지각하게 된다 또한 신입생들은 새터를 통해 대학이 가진 문화와 분위기에

대해 인식하게 되며, 재학 생활 동안 지속될 인간 관계의 기초를 형성한다.

이렇듯 새터의 중요성이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새터에서의 성폭력 사건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를 통해 피해자 개인이 신체적 정신적 상처를 입게 됩

은 주지의 사실이다. 게다가 이제 막 대학 생활을 시작하려고 히는 신입생

들에게 왜곡된 성 의식을 심어 줄 수 있디는 점에서 새터 내에서의 성폭력

사건은 매우 위험하고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막

을 수 있늡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내규가 반드시 필요하다.

새터 반성폭력 내규는 그저 성폭력 가해지를 징계하기 위해서만 존재히는

것이 아니다. 새터 내규는 한 성에 의해 다른 성이 배제되는 현실에 대한

본격적인 문제제기인 동시에 자신도 가해지카 될 수 있디는 진지한 고민과

성찰을 촉구히는 문제의식 속에서 민들어졌다. 따라서 새터 참카자 및 진행

지들은 내규에 대한 사전 교양을 성실하게 진행해야 하며 치열하고 지속적

인 고민을 계속해 나카야 한다. 이는 성폭력 근절을 위해 필요할 뿐만 아니

라 잘못된 성 관념을 지적해 내고 바로잡기 위해 노력함으로써 보다 바람직

한 학내 분위기를 형성할 수 있게 한디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2 성폭력의 개념

성폭력은 동의를 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성적인 성격을 띤 언어

적, 정신적, 신체적 행위 및 요구) 그리고 성별에 기반한 차별적 행위를 뜻

한 다 .

1) 술자리

.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가까이에 앉게 하고 술을 따르라고 강요히는 언어

나 행위

예) ',야, 여자 후배들 좀 사이사이에 앉혀봐''

- 술을 마실 때 언어 폭력을 행사하거나 적대적 환경을 조성히는 경우

예) 억지로 술을 먹이거나 술을 따르라고 히는 경우, 또는 성적인 농담

이나음담패설로한성을임의로배제시키려는경우



성폭력은 동의하지 않울 성적인 성격을 띤 언어적, 정신적, 신체적 행위 및

요구) 그리고 성별에 기반한 차별적 행위를 뜻한다

1) 집단적으로 벌어지는 성폭력

가해지와 피해자카 특정 개인이 아니라 집단 대 집단인 경우, 혹은 집단 대

개인의 경우

① 집단적으로 어느 한 성을 비하히는 발언(언어폭력)을 하거나 성행위, 성

기 등을 흉내내는 경우

예1) 조별로 촌극이나 장기자링을 할 때

- 96년 새터에서 모단대에서는 장기자랑 시간에 남학생들이 성기 모양으로

스크럼을 짠 후, 맨 앞의 남학생이 암바시를 들고 있었다 여학생이 암바사

를 탁틱치며 그 당시 유행하던 광고 멘트를 말하자 앞의 남학생은 암바사를

내뿜으며 사정히는 것을 흉내내었다.

- 99년 새터에서 모단대의 조별 촌극 시간에 '학교에 올리카기가 너무 힘들

다는 이야기를 남녀가 불을 꺼놓고 '오빠, 힘들어요, '조금만 참이J 등의 성

행위를 암시히는 말과 신음소리로 표현했다

예2) 98년도 응원 오리엔테이션 때 이카리카 응원단 중 여학우가 빨간 옷을

입고 있자 고대를 상징한다며 '벗어라고 외침

② 새터 행사에서 사회자가 어느 한 성을 비하히는 발언을 하거나 성적으로

모욕적인 발언을 히는 경우

③ 공동의 공간에서 음란물 사진 등을 부착히는 행위

예) 새터에서 방이름을 정하고 그 게시물을 꾸밀 때 음란한 그림을 그리거

나 성적으로 모욕적인 언어를 시용히는 경우

④ 술을 마실 때 언어 폭력을 행사하거나 적대적 환경을 조성히는 경우

예) 억지로 술을 먹이거나 술을 따르라고 히는 경우γ 또는 성적인 농담이나

음담패설로 한 성을 임의로 배제시키려는 경우

⑤ 소위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 성행위를 몸짓 혹은 소리 등으로 표현하는

경 우

예) '첫날밤에' 등의 게임

⑥ 음란 가요를 부르는 경우

예) 정력가, 젖소부인 엘리제

2) 개인적으로 벌어지는 성폭력

①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가까이에 앉게 하여 술을 따르라고 강요히는 행위

② 신체적인 성추행에 해당히는 행위를 히는 경우

- 신체의 일부를 고의적으로 접촉

- 원치 않는데도 신체 일부를 애무하거나 문지르는 행위(입맞춤, 포옹)

- 성관계를 노골적으로 암시, 요구히는 행위

- 손으로 성행위 등을 나타내는 몸짓을 히는 경우

- 기타 접촉, 성관계를 깅요히는 일체의 물리적 혹은 신체적 행위

예) 98년 새터에서 모단대에서는 신입생 남학생이 동기 여힉우가 술에 취해

잘 때 옆에 누워 옷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며 입맞춤을 한 성폭력 사

건이 있었다.

③ 언어 폭력을 히는 경우

- 상대방의 동의 없이 개인의 성적 활둥 성김칵에 대해서 질문을 하거나

이야기를 히는 행위

- 성적으로 모욕히는 호칭의 사용

- 불쾌한 성적 농담(농담의 내용이 왜곡된 성의식을 담고 있거나, 깅칸 등을

주제로 히는 농딤)

- 기타 상대방이 모멸감을 느끼거나 인격의 손상으로 인식될 수 있는 성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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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체 행사 및 공연 자리

- 새터 행사에서 사회자카 어느 한 성을 비하하는 언행을 하거나 성적으로

모욕적인 발언을 히는 경우

- 어느 한 성을 비하히는 발언을 하거나 성행위, 성기 등을 흉내내는 경우

예1)조별로촌극이나장기자링을할때

* 99년 새터에서 모단대의 조별 촌극 시간에 '힉교에 올리카기가 너무

힘들디'는 이야기를 남녀가 불을 꺼놓고 '오빠, 힘들어요J, '조금만 참이2

등의 성행위를 암시히는 말과 신음소리로 표현했다.

예2) 98년도 응원 오리엔테이션 때 아카리카 응원단 중 여힉우가 빨간

옷을 입고 있자 고대를 상징한다며 '벗어라고 외침

예3) 00년도 모 동아리에서 남학생들을 왜곡된 여성의 모습으로 여장하

게 하여서 심사하고, 성적인 놀이 대싱으로 만드는 일이 있었다.

예4) 00년도 모단대에서 성행위를 묘사히는 연극을 하였다.

3) 생활 공간

- 공동의 공간에 성적으로 불쾌김을 일으키는 문구) 사진 그림 등을 부착하

는 해위

예) 01년도 모 동아리에서 여자 연예인의 브로마이드를 붙여 놓고 이를

성적으로대상화하였다.

- 새터에서 방이름을 정하고 그 게시물을 꾸밀 때 성적으로 모욕적인 언어

나 그림을 시용히는 경우

- 공공징소나 여럿이 쓰는 컴퓨터 바팅화면에 성적으로 불쾌김을 주는 사진

을 게시히는 경우

- 고정된 성 역할에 의해 일의 분업이 깅요되는 경우

예) 식사 준비나 방 청소를 할 때 여성만의 일이라고 여기거나 강요히는

경우

4) 놀이 자리

- 신체적인 불쾌김을 줄 수 있는 놀이를 히는 경우

예1) 00년도 모단대 새터에서 여왕벌 게임을 하였다.

예2) 02년도 모단대에서 디른 단대의 여학생 머리카락을 뽑고 립마크를

찍어오는게임을하였다.

예3) 02년도 모단대에서 무릎 앉기 게임을 하였다.

- 성적으로 불쾌한 내용을 담고 있는 노래나 그렇게 해석될 수 있는 노래를

부르는 경우

예) 02년도 한 단대 새터에서 방마다 돌아다니면서 '정력기틀 부른 사건
이 있었다, '젖소부인 엘리제' 등

- 성적으로 불쾌감을 줄 수 있는 게임을 진행히는 경우

예) 00년도 모 단대 새터에서 '포르노' 영화 제목 맞추는 게임을 진행하
였다.

- 분위기를 띄우기 위한 목적으로 성행위를 몸짓 혹은 소리 등으로 표현하

는 경우

예1) 00년도 모 단대 오티 징소에서 아카라카 섹스 버전을 외치는 사건

이 있었음.

예2) 00년도 모 단대 새터 때 '첫날밤에' 등의 게임이 이루어졌다.

5) 신체적인 성추행에 해당하는 행위를 히는 경우

- 다른 사람의 특정 신체부위를 고의적으로 접촉히는 경우

- 원치 않는데도 신체 일부를 애무하거나 문지르는 행위(입맞춤, 포옹)

예) 98년 새터에서 모단대에서는 신입생 남학생이 동기 여학우가 술에

취해 잘 때 옆에 누워 옷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며 입맞춤을 한

성폭력 사건이 있었다.

- 성관계를 노골적으로 암시하거나 요구히는 행위

- 손이나 신체로 성행위 등을 나타내는 동작을 히는 경우

- 원하지 않은 신체 접촉이나 성관계를 강요히는 모든 행위

6) 언어 폭력을 히는 경우



표현이 잠재된 언사

④ 적대적 환경 조성

- 음란하고 징그러운 눈빛, 곁눈질하거나

- 자신의 성기를 노출히는 경우

- 음란한 쪽지, 편지를 보내는 행위

- 상대방이 위협적으로 느낄 상황을 조성

모 욕적인 행동을 히는 경우

드문 곳으로 유인

리거나 글을 써놓는 경우

예) 벽으로 몰아붙여 팔에 가둔다거나 인적이

- 화징실을 엿보거나 침입, 음란한 그림을 그

※ ‘7 동조차의 처벌'을 ‘3. 2차 가해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하고 2차 가

해를 명확히 규정하고 여러 사례를 정리하였다.

7. 동조자의 처벌

성폭력 대책위는 성폭력의 가해자에 동조히는 자에 의하여 피해자와 그 주

변인들이 정신적인 협박이나 물리적인 강압 등의 상당한 피해를 입었음이

명백할 때에는 그 동조자에 대하여 가해자에 상응히는 징계를 내릴 수 있

다 단) 이때의 동조자는 새터에 참가하지 않은 사람까지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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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방의 동의 없이 개인의 성적 경험에 대해서 질문을 하거나 이야기를

히는 행위

- 왜곡된 성의식을 담고 있거나, 강간 등을 주제로 하여 상대방을 성적으로

불쾌하게 히는 농담을 히는 경우

예) ''열 달 동안 배부르게 해줄까?" 등의 농담이나 음담패설을 히는 경
우

- 상대방이 모멸감을 느끼거나 인격의 손상으로 인식될 수 있는 성적 표현

을 하였을 경우

예) '애 잘 낳게 생겼군, '고속도로 계란후라이, 건포도, 절벽, 젖소/, '얼

굴 값 한디' 등의 표현과 같이 특정 신체를 묘사히는 말

- 고정된 성역할에 기반하여 언어폭력을 가하는 경우

예) 남성에 대해 - '기생 오라비 같디4, '남자가 왜 그렇게 촐싹거리냐?',

'남자가 그런 일도 못하냐?', '남자카 그렇게 속이 좁아서야”.' 등

여성에 대해 - '여자애가 그런 것도 못하니', '여자가 힘이 세디4, '여자가

너무나선다,'넌꾸밀줄도모르냐등

- 한 성을 일방적으로 비하하고 배제히는 표현을 히는 경우

예) '여지는 무조건 남자한테 복종해야 한디J, '여자와 북어는 사홀도리로

때려야 한디', '여자는 그냥 두면 기어오른디4, '남자는 하늘이고 여지는

땅이디4, '삼종지도, '칠거지익', '여자카 제법인데', '여지는 순종이 미덕

이디','여자가너무나선디J등의표현

7) 적대적 환경 조성

~ 상대방의 몸을 훑어보거나 특정 신체 부위를 응시하여 성적으로 불쾌김을

주는 행동을 히는 경우

예) 일부러 휘파람 교성, 침을 삼키는 소리 등 소리를 냄으로서 불쾌감

울주는경우

- 자신의 성기를 노출히는 경우

- 성적으로 불쾌김을 줄 수 있는 내용이 담긴 쪽지나 편지, 이메일을 보내

는 행위

- 상대방이 위협적으로 느낄 상횡을 조성

예) 벽으로 몰아붙여 팔에 기둔다거나 인적이 드문 곳으로 유인

- 디른 성의 화징실을 엿보거나 침입한 경우

- 성적 고정관념 및 편견에 의한 차별적인 행위

예) 01년도 모 단대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여성이리는 이유로 술자

리에서모욕적인언어폭력울당합

8) 사이버 공간

- 각 괴/반의 온라인 커뮤니티에 한 성을 비하하거나, 성적으로 불쾌감울

줄 수 있는 게시물을 올리는 행위

예) 커뮤니티 자료실에 포르노를 올린다거나, 게시판에 성폭력적인 글을

올리는경우

3. 2차 가해에 관한 규정

1) 2차 가해는 성폭력 사건 자체와 직접적으로 관계되지는 않지만 사건과

관련해서 피해자에게 또 디른 피해를 주는 경우이다.

- 성폭력 사건을 듣고 사건을 은폐시키려고 히는 경우

예) 01년도 모 단대 새터 성폭력 사건 발생 시 반대표가 '별 일 아니다

라고반응히고은폐시키려하였다.

예) '별 거 아닌 일가지고 크게 만들지 말지', '너무 예민하게 반응히는

것 같디/리는 말로 피해자에게 압력을 가히는 경우

- 가해자 주변에서 사건 자체를 부정히는 경우

예) 02년도 모 단대 새터 성폭력 사건 발생 시 가해자의 친구가 '니도

같이 있었는데 절대 그런 적 없다, '얘는 그럴 애가 아니디'리는 식으로

피해자의 진술을 부정히는 경우가 있었디%



4. 대상

새터에 참가한 모든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다.

3. 의무

※ 새터룔 준비능信 주체인 학생회의 반성폭력 활동을 구체적으로 명시

하였다.

. 주체교양, 내규 교양, x辰집 구성 및 배포, 신고함 설치 등의 의무조항

새터에 참여한 구성원은 새터 때의 성폭력을 예방히고 피해지틀 보호하며

모든 구성원의 성적 지율권을 획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5. 신고와 신고기구

피해자 당사지는 물론이고 피해자의 상횡을 공감히는 제3자카 괴(빈)학생회,

단대학생회, 총여학생희, 신고함에 신고할 수 있다. 이때 피해자의 의지와

그의 보호가 우선되어야 한다. 물론 신고인은 피해자와 마찬카지로 보호되

어야 한다 사건의 신고는 직접 방문 전화 서면 등 기능한 방법으로 신고

한 다

신고기간은 새터 기간만이 아니라 이후 일정기간이 지나도 신고할 수 있다

성폭력 피해자의 경우 신심의 후유증을 딛고 신고를 결심하기 전까지 시간

이 걸리는 경우가 상딩수를 차지하므로 시효 규정이 없디는 것을 전제로 한

다 .

6. 피해자의 보호

대부분의 성폭력이 아는 사이에서 발생하고 범죄 피해자로서의 정당한 권리

주징으로 인하여 받케되는 또 다른 범주의 사회적 불이익에서 피해지를 보

호해야 한다. 그러므로 성폭력 사건의 조사를 딤당하거나 이에 관여히는 자

는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주소, 성명, 용모, 소속 기타 피해지를 파

악할 수 있게 히는 인적 사항을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또한 피해자카 가해지를 대면하기 힘들어히는 경우 가해지를 피해지로부터

분리시켜야 한다.

3 3

긔 성폭력 대책위는 성폭력의 가해자에 동조히는 자에 의하여 피해자와 그

주변인들이 정신적인 협박이나 물리적인 깅압 등의 상당한 피해를 입었음이

명백할 경우 동조자를 2차 가해지로 규정히고 2차 가해자에 대해서 가해자

에 상응히는 징계를 내릴 수 있다. 단7 이때의 2차 가해지는 새터에 참카하

지 않은 사람까지 포함한다

4@ 대상

새터에 참여히는 모든 학내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다.

5. 의무

- 새터에 참여한 모든 학내 구성원은 새터 때의 성폭력을 예방하고, 성폭력

발생 시 피해지를 보호하며 모든 구성원의 성적 지율권을 확보하기 위해 노

력해야 한다

- 새터를 준비히는 각 학생회들은 성폭력 사건 해결 주체 교양을 받아야 한

다

- 각 학생회는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새터에 참여히는 학생 구성원들을

대싱으로 새터 내규에 대한 교양을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 각 학생회는 새터 기간에 발행히는 새터 자료집에 내규 전문과 내규 소개

글을 실거나 새터 내규를 위한 모임에서 제직한 내규에 관련된 자료집과 포

스터를 배포하여야 한다.

- 각 단대 학생회는 새터 징소에 성폭력 신고함을 만들어서 설치하여야 한

다 .

- 각 학생회가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새터를 준비히는 주체

로서의 의무 불이행에 대한 사괴문을 학내 공간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

해야 한다.

6. 신고와 신고기구

- 피해자 당사자는 물론이고 피해자의 상횡을 공감히는 제3자카 과/반학생

희, 단대학생희, 총여학생회에 신고할 수 있다. 이때 피해자의 의지와 그의

보호가 우선되어야 한다. 물론 신고인은 피해차와 동등하게 보호되어야 한

다 사건은 직접 방문 전화 이메일, 서면 등의 방법으로 신고 가능하다

- 사건 신고는 새터 기간뿐만이 아니라 새터 기간이 끝난 이후에도 7F능하

다. 성폭력 피해자의 경우 신고를 결심하기 전까지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상딩수를 차지하므로 신고와 관련된 시효 규정은 없다.

7. 피해자의 보호

성폭력 피해지들은 자신의 피해 사실을 드러냈을 경우, 성폭력 사실괴는 상

관없는 피해자의 용모나 생활에 대한 이야기가 가십거리가 됨으로 해서 또

다른 피해를 경험하게 된다. 그러므로 성폭력 사건의 조사를 담당하거나 이

에 관여히는 지는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주소, 성명, 용모, 소속, 기

타 피해지를 파악할 수 있게 히는 인적 사항을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

여서는 안 된다 또한 피해자가 가해지를 대면하기 힘들어히는 경우 가해자

를 피해지로부터 분리시켜야 한다.

8.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였을 떼

迅



8.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 성폭력 사건 발생시 각 학생회가 대책위를 구성늉蹉 것을 명시

1) 각급 학생회는 과(반)내에서 집단적 혹은 개인적 성폭력이 발생했디는 제

보가 들어오면 성폭력 사건 대책위원회에 논의 테이블을 제안해야 한다.

2) 신고함에 제보자가 들어오거나 총여에 제보가 들어오면 총여학생회가 제
보자카 되어 성폭력 사건 대책위원회에 논의 테이블을 제안해야 한다.

3) 내부에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성폭력 사건을 사건 대책위원회의

논의 테이블로 가져와야 한다. 단) 피해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건 대

책위의 논의테이블로 가져오지 않는다.

※ i) ‘9. 성폭력 사건 대책위원회'를 ‘9성폭력 사건 대책위원회의 구성과

운영’과 ‘10. 대책위원회의 사건 해결 과정'으로 구분하였다.

ii) 9. 성폭력 사건 대책위원회의 구성과 운영과정을 내규에 포함시킴

으로써 대책위의 활동을 공식화 하였다.

iii) 대책위의 성폭력 사건 해결원칙과 과정을 구체화하였다.

iv) 가해자 사괴룔 가해 행위에 대한 징계가 아니라 사건 해결의 원칙

으로 하였다.

9. 성폭력 사건 대책위원회

1) 새터에서 발생히는 성폭력을 방지하고,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피해자와 가해자가

성폭력이 일어날 경우 그에 대한

소속된 단대 학생회(단대를 대표

할 수 있는 1인) 혹은 동아리 연합희, 과반 학생회(과반을 대표할 수 있는 1

인) 혹은 동아리 대표자, 총여학생회(총여를 대표히는 1인), 총학생회(총학을

대표히는 1인)가 성폭력 사건 대책위원회를 구성한다 성폭력 사건 대책위원

회는 사건이 접수된 이후 바로 구성되어야 한다. 만약 가해지와 피해자의

소속이 디를 경우 쌍방의 단위를 대표할 수 있는 각각의 1인(가해자 소속7

피해자 소속)이 성폭력 사건 대책위원회의 위원으로 들어온다. 또 과반학생

회가 없을 경우 단대 1인 혹은 동아리연합회 1인만 들어온다.(최소3인, 최대

6 인)

2) 성폭력 사건 대책위원회에서는 필요에 따라 집행부를 둘 수 있다. 집행부

의 구성은 성폭력 사건 대책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집행부는 대책위에서 결

정된 사항을 집행한다.

3) 성폭력

처벌을 깅

사건 대책위원회는 성폭력 사건울

강제해낼 수 있는 권한이 있다.

4 ) 성폭력 사건 대책위원회의 역할은 디음과

해결하고 가해자 및 동조자의

같 다 .

- 성폭력 사건의 조사, 중재 및 사후처리

- 가해지와 동조자의 징계 및 재교육

- 피해자의 보상과 치료

혹 사건 처리 과정 및 결과에 대한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단) 피해자가 원하

지 않을 때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5) 성폭력 사건 대책위원회 위원 중 사건을 누설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자에 한하여 위원직을 박탈한다.

6) 집단적 혹은 개인적 성폭력 사건 해결 방안의 원칙

① 성폭력 사건 대책위의 논의 테이블로 가져와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처리,

징계에 대해서 논의한다.

② 공식적인 실명사과(피해지들을 대싱으로 혹은 공동체 구성원 전체를 대

싱으로)를 받아내야 하고 그것을 공개힘을 원칙으로 한다. 단) 피해지카 원

하지 않으면 공개하지 않는다.

과반장, 단대장의 차원에서 사건을 은폐시키려 한 경우 그에 대한 사과 대

지보를 붙여야 한다.

③ 해결 과정에서 피해자의 의사가 최우선 되어야 한다’

④ 성폭력 사건 대책위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처벌을 가해자 및 동조자에게

가한다

34 -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였을 경우 과/반 학생회, 단대학생회, 총학생회, 총여

학생회, 동아리, 동아리연합회는 성폭력 사건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

다 .

9. 성폭력 사건 대책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1) 성폭력 사건 대책위원회는 성폭력 사건이 신고된 경우 구성되며, 그 구성

원은 디음과 같다

- 피해자와 가해자가 소속된 단대 학생회나 과반 학생회를 대표할 수 있는

1인, 혹은 동아리 연합회나 동아리를 대표할 수 있는 1인

- 총여학생회를 대표히는 1인

- 총학생회를 대표히는 1인

성폭력 사건 대책위원회는 사건이 접수된 이후 바로 구성되어야 한다. 만약

가해자와 피해자의 소속이 디를 경우 쌍방의 단위를 대표할 수 있는 각각의

1인(가해자 소속, 피해자 소속)이 성폭력 사건 대책위원회의 위원으로 들어

온다. (최소3인, 최대6인)

2) 성폭력 사건 대책위원회에서는 필요에 따라 집행부를 둘 수 있다 집행부

는 가해자 처벌의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있는 가해자의 단대에서 구성하며,

성폭력 사건 대책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집행부는 대책위원회에서 결정된 사

항을 집행한다.

3) 성폭력 사건 대책위원회는 성폭력 사건을 해결하고 가해자 및 2차 가해

자의 처벌을 강제해낼 수 있는 권한이 있다

4) 성폭력 사건 대책위원회 위원 중 사건을 누설하거나 특별한 시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자에 한하여 위원직을 빅탈한다%

5) 대책위 위원에 공석이 발생하였을 경우 공석이 된 대책위원의 소속 단위

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이 대책위에 들어와야 한다

10. 대책위원회의 성폭력 사건 해결 과정

1) 성폭력 사건 해결의 원칙

① 성폭력 사건 대책위원회에서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처리, 징계에 대해서

논의 한다

② 공식적인 실명사과(피해자 및 공동체 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뢰를 받아내

야 하고 그것을 공개힘을 원칙으로 한다 단) 피해자카 원하지 않으면 공개

하지 않는다.

③ 해결 과정에서 피해자의 의사가 최우선 되어야 한다.



10. 징계내용

※ 성폭력 가해자 징게 내용 중에서 가해자 사괴는 징계가 아닌 성폭력

사건해결을 위한 원칙으로 함으로써 징게 항목에서 제외 되었다. 성

폭력 사건이 발생하고 사건 해결을 위해서 대책위가 만들어지면 대책

위는 사실로서의 사건을 구성하고 가해자는 자신의 가해 행위에 대해

서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흴동을 기반

으로 가해자에 대한 징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가 해 자

대한 세

가해자 및 동조자에 대한 징계는 성폭력 사건 대책위에서 내린다.

및 동조자에 대한 징계내용으로는 디음과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다.

- 가해자 및 동조지들을 대상으로 왜곡된 성문화와 성폭력 문제에'

미 나

- 피해자에 대한 사과 자신의 이름을 공개적으로 명시한 사과대지보

- 성폭력이나 성관련 프로그램을 이수히는 재교육

- 성폭력 상딤소 등의 외부단체에서 일정기간 봉사

- 피해자가 원할 경우 일정기간 가해자 접근 금지

11. 개정

개정 안건의 상정과 의결은 확대운영위원회의 회칙에 따른다.

* 위 새터 반(反)성폭력 내규는 2000년 2월 9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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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성폭력 사건 대책위원회에서 피해지와 합의한 처벌을 가해자 및 2차 가

해자에게 가한다.

2) 성폭력 사건 대책위원회의 역할은 디음과 같다.

- 피해자 보호

- 성폭력 사건의 조사, 중재 및 사후처리

- 가해자와 2차 가해자의 징계 및 재교육

- 피해자의 보상과 치료

- 사건 처리 과정 및 결과에 대한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단) 피해자카 원하

지 않을 때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11. 가해 행위 및 2차 가해에 대한 징계내용

1) 성폭력 사건 대책위원회는 가해자 및 2차 가해자에 대한 징계를 내린다,

가해자 및 2차 가해자에 대한 징계내용으로는 디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가해자 및 2차 가해지를 대싱으로 왜곡된 성문화와 성폭력 문제에 대한

세 미 나

- 성폭력이나 성관련 프로그램을 이수히는 재교육

- 성폭력 상딤소 등의 외부 단체에서 일정기간 봉사

- 피해자가 원할 경우 일정기간 가해자 접근 금지

2) 가해지는 성폭력 사건 재발 방지와 대책위원회에서 결정한 징계사항의

이행을 약속히는 문서를 작성하여 이를 학내 지정한 징소에 공개해야 한다

12. 개정

개정 안건의 상정과 의결은 확대운영위원회의 회칙에 따른다

제정 ; 2000. 2. 9

1차 개정 ; 2003. 1. 28

개정된 새터 반(反.)성폭력 내규는 2003년 2월 6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협번I 견 적 서 ■:

일 탈~m I 왹
사업자등록번호 : 202-16-93993

상호 : 일탈기획/ 성명 : 안선영 외 1인

사업장 : 서울시 중구 충무로2가 51-17 2층

업태 : 제조/ 종목 : 컴퓨터편집

전화 : 2275-8447/ 전송 : 2269-8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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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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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성 뿌 연

!테이션 & 수련회 지출2003본 오리엔테이션

▼ 영상물/포스타

종    류 내  용 비  용

대규 포스터 1도, 400부 2 0 0 , 0 0 0

크리닝 테이프 1 개 2 5 , 0 0 0

6mm 테이프 1 개 8 , OOO

영상물 공CD 1 0 개 8 , 200

총  액 24 1 , 200

▼ 자료집

3 8

비  고



2매S절 2월 F일 호7의

■ 앞으로 할일~

等 잡 지

- 제목 정하기(잡지이름, 꼭지 이름)

- 편집

鬱새터 내규

- 새터 주체 교양(단운위, 과/뺀)

= 새내기 교양

- 영장물

孝데 이 타페 이 스

二 자료정리 : 성매매, 성폭력, 여성노동

- 홈페이지 만들기

參신입쟁 맞이 사업

- 18일 전쳬 행사 총여 소재(20분)

- 부스 마련 수첩, 잡지 배포

나비 퍼포먼스

傘 북 카 페

- 책 정리

- 인데리어

藎총여 젤

- 간판 마련

- 쓰레기 분리수거(종이/캔) 비리기

를 총여젤 정리 정돈

傘 마 초 맨

- 내용정리

≠연신원 문제

- 총여 입장

- 논지당 재건축 문제

擥 여자 화장젤 비상뺄

들 여학쟁처 만나기

- 선전작업

3 9



남자 봐장실 낙서 제거 요청밥니다

연세애널스에 실린

학교의 남자 화장실

중도 남자 화장

에 적혀진 여성

실 낙서로 인한 이화여대에 대한 성폭력 사건을 계기로 해서 연세대

비하나 성폭력적 낙서들을 제거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현재 신축 건물과

몇몇 건물의 경우

있습니 다.

개보수한 화장실

수년째 방치되고

의 경우 이러한 낙서가 없지만 학생회관 1층, 대강당, 중앙도서관과

있고, 낙서를 지우는 방법이 스프레이를 뿌리는 선에서 이루어지고

교체하거나 전체 도색을 새로 함으로써 이러한 낙서들로 인한 성폭력 사건 발생이나화장실 칸막이를 교체하거나 전체 도색을 시

학교 명예 실추가 이러나지 않았으면 합니다.

<대강당 남자 화장실 낙서>
턺 § S 檻

H 羽 8

: : 떫 썲 떫 떫

熙

호 젊 빼 ; i 빼 ; l ; ; i ) § l 빼 ; ; ; j ; 셰 ; l l !
§ 썲 뿐 잃 썲 \ 짧 § § $ 썲 썲 § § 뼜 벎 ※

s 밟

슴 $ \ 병

$ 홍 ; : ; § 鬱 鬱 鬱 : ; 鬱 : ; '

l 썲 떫 썲 떫 떫 § ; § 떫 떫

鬱 ; : 鬱 瀟
: 皺 鬱 皺 皺 鬱

뿐 섄 뺀 빪

번

: 찮 첩

: 驪 鬱 : ; 鬱 : : ;
I ; : 鰥 : ; ; 鰥 鰥 鰥 : 鰥 : : ;

; 썲 썲 빪 鷸 썲 : 떫 넒 :

무악박사 사생 비율 현실파 요청(2/10)

여자 화장실 성폭력 예방 비상텔 설지 요청(2/10)

기숙사 가는 길 방범초소 운영과 야간 순잘 요청(2/10)
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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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 여성주의자 새내기 맞이 기획단(가) 제안서

안녕하세요~! 여러분 모두 잘 지내고 있죠? 八八

발 신

수 신

총여 학생 회

새내기맞이를 고민하는

모든 연세 여성주의 모임

이번 년도에도 여성주의자들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는 바로 ‘새내기 맞이'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번

총여에서도 새내기 여성학 학교와 더불어 새내기팀을 만들어서 자치단체들에 속하지 않은 새내기들도

같이 모아갈 예정으로 새내기 사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학내 상황을 볼 때, 여성주의에 대한 담론은 학내에서 많이 퍼지고 있지만, 정작 이 곳이 여성

주의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모습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럴수록 우리가 열심히 모여서 여성주의적인 불씨

를 살려야 하지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 새내기 사업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에겐 oo학번 이후
로 활동하는 OI’O2들이 상당히 적은 편이지요.

그래서 총여학생회는 각 여성주의 자치단체에게 제안드립니다. 우리가 다 모임의 이름과 하는 활동은

달라도 여성주의라는 이름 아래 있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렇다면 같이 모여서 새내기맞이 준비를 하

고, 같이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을 함께 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요?

연세대학교 안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성주의 모임들과 총여학생회가 모여서 같이 새내기에 대한 고민을

해 봐요. 우리가 같이 할 수 있는 것은 우선 전체적인 홍보를 같이 할 수도 있고, 내부 세미나 커리를

새내기용으로 같이 고민해도 좋겠지요. 서로가 가진 고유한 활동에 대한 피드백이나 좋은 생각도 얻을

수 있겠고, 이 밖에도 각자 가지고 있는 무궁무진한 이야기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

들이 서로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대면 좋지 않을까요?

사실 여러분들이 자체적으로 많은 일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알고 방학을 맞이하여 이런저런 일이

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이후의 연세 여성주의자들이 멋지게 활동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같이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힘들지 않게, 너무 게으르지 않게 열심히 같이 해 봐요 忿八

O 1
八八

꼭

그리고 여기에 대한 답변은 다음 주 1월 5일까지 파룬

msn: blueyoen@hotmail.com)에게로 주시기 바래요 '%

총여와 기활학교의 일정상 기획단 회의 첫 모임은 20일 이

( b l u e V o en @ h anm ai l . n e t O I 1 - 9 8 6 2 - 3 3 7 4

이 후 에 할 예정입니다.

4 1



으oo3 겨을 여성주의자 의크샵

0. 워크샵 기획 의도

1. 단위별 활동 보고 및 평가

1) 모반

2) 비욘드

3) 두입술

4) 페미너리

5) 14대 총여학생회

2. 걔인별 평기

3. 토론

1) 여성자치모임과 총여학생뵈

2) 여성주의 쟤생산 문제

3) 여성주의자의 나태밤

4. 제안

1) 노인들을 위반 재욀 프로그램

.포스트 총여학생호I

2) 기타

200 3 . 1 . 2 5

42 -



여 박생 수 첩

앞표지㉧II 돌어가는 글

일상의 흐름을 바꾸는 여성주의 일/破/만/波

연세대학교 15대 총여학생회

첫 페이지

일 /破/만/波

(이후에도 일/파/만/파는 ‘일/jl波/만/1皮’로 한자를 사용해서..)

팔 혁

요일을 영어로

강의 시간표

표에 줄을 넣어주세요

Z 월

<새터 反성폭력 내규>는 신입생들이 대학에 들어와서 처음 접하게 되는 신입생 오리엔테이션과 새터에

서 일어날 수 있는 성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2002년 2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3 월

29일 노수석 열사 7주기

4 원
4 3



9일 여대생 성고문 경찰 구속

* 1988년 4월 9일 부천경찰서에서 여대생을 성고문한 문귀동 경장이 구속되었다.

5 월

* 1999년 5월 13일 농협에서 사내 부부 우선 해고 방침에 따라 해고된 여성이 농협을 상대로 부당해고

에 대해서 고소하였다. 국가 경제 위기 아래서 여성의 노동권은 더욱 위협받고 불안정하게 되었다.

6 월

* 1999년 6월 25일 제자를 성희롱한 서울대 신 교수 사건에 대해서 대법원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사건으로 직장내 성희롱 문제가 부각되었으며 남녀차별금지법, 남녀차별 금지 및 구제에 관

한 법률 등이 제정되었다.

7 월

5일 이한열 열사 16주기

31일 현대자동차 성차별적 구조조정

* 1998년 7월 31일 현대자동차 노조가 회사측과 144명의 식당 여성 노조원의 정리해고에 합의하여, 여

성에 대한 일방적인 성차별적 구조조정이 이루어진다. 정부나 기업뿐만 아니라 구조조정에 반대하여 함

께 싸워온 노조에 의해서도 여성노동자의 일한 권리는 무시 당한다.

K ㉯ 월

* 2000년 10월 10일 연세대학교에서 反성폭력 학칙이 제정되었다. 교수, 교직원, 학생 사이에서 발생한

성폭력은 학칙에 의해서 처벌받게된다.

m 월

11일 <100인위>에서 성폭력 가해자 실명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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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주의, 총여학쟁희 소개

글씨 크게

‘여학쟁 휴게절' 내용을 추가합니다

짜잔~ 여학쟁 휴게젤을 소개합니다!

대학에 처음 들어온 새내기 여학우들, 오라는 곳 많고 갈 곳도 많지만 때로는 강의실, 도서관같이 공부

에 압박주는 곳 말고, 과방, 동아리방처럼 북적이는 곳도 떠나 조용히 쉴 수 있는 곳이 필요하지 않나

요? 화장도 펀하게 고치고 싶은데, 치마를 입은 날도 편히 앉고 싶은데 과방이 아무리 펀해도 자꾸 신경

이 쓰이는 건 사실이죠. 생리통이 심한 날에 늦게까지 수업이 있다면 더욱 신경쓰이지 않는 공간이 있어

야 하지요. 그리고 학교가 꼭 공부만 하러 다니는 곳은 아니잖아요. 학교에도 생활의 일부로 쉴 공간이

필 요하답니 다 .

그런 여학우들을 위해 바로 여학쟁 휴게실이 있어요! ~. 많지는 않고 넓은 편도 아니지만 여학우들이 펀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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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쉴 수 있는 공간이지요.

처음 여휴에 들어가면 서먹한 공간이기도 하고 사람도 많이 없지만 대학 생활 하다보면 이 공간만큼 편

한 곳도 없답니다. '熙代 자, 그럼 옆에 지도를 보고 여휴를 찾아가볼까요~

논지 당 본관을 마주보고 오른쪽에 있는 1층짜리 아담한 여학쟁 전용 휴게 공간이에요. 공부할

도록 책상이 쭉 있어서 공부하다 눈치 안보고 엎드려 잘 수도 있답니다. 눕는 의자가

잘 수도 있고 화장실도 따로 있어요. 앞에는 아담한 정원도 있는 멋진 곳이에요. 그런데

고 학기 중 개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 반까지밖에 안 되지요. 안타까워요 丁..~T~

상경대 - 별관 지하에 학생자치질 맞은편에 있어요. 좀 찾기 힘들답니다.

문과대 - 외솔관 지하로 가는 계단 바로 앞, 문 하나 넘어서면 보이는 ‘여유잼’이에요.

사회대 - 연희관 1층 정문으로 들어가면 바로 문 옆에 있답니다.

법과대 - 광복관 지하 1층 복사실이 있는 복도로 가다 보면 대형강의실 옆에 있답니다.

이과대 - 과학관 1층 이슬샘 맞은편에 있어요.

의과대 - 의과대학 지하에 있어요.

치과대 - 치과대학 2층에 있어요.

공과대 - 제 2공학관 1층 복사실 옆방이랍니다. 좀 외져 있어요.

중도 - 6층 자판기 옆에 있어요. 흡연실도 따로 있는 곳이지요.

학관 - 3층 계단으로 올라오면 바로 왼쪽을 쳐다보세요. 총여학생회 옆방이랍니다.

여휴에서 지켜야 할 수칙!

음식을 먹고 난 쓰레기나 흐트러진 자리는 꼭 치우고 가 주세요.

담배를 피는 분들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환기를 시켜주세요.

내가 마지막으로 쓰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든다면 불도 끄는 것이 좋겠죠?

우리들의 여휴를 위해 좋은 아이디어를 하나쯤은 생각해 보는 건 어떨까요? ~“

c l파꽤

1층

분꽤 지하 :

H 勺K

; ‘ :
떫

麝
! : §

邰 伊 싫 出 * 얇

번 VV
寫~.벤썲

:;

" 휙 P 흖 핥 , ; ※ P 니 . 1 1 1
학뻬:,,놂%"瀟i:

상떼혈팔 X}하

x l 당

j 鰥 빪 쫴

영화 만화 음 악 부분 (:::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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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돈나  www.madonna.com

미셸 엔데게 오첼로 www.meshell.com

뵤크 www.hikin.com/bjoxk

사라 백리클란 www.saramclachan.com

시네드 오크너 www.sinedoconnor.com

아니 디프랑코 www.righteousbabe.com/ani

애니 레녹스 www.annie-1ennox.com

앨라니스 모리셋 www.alanismorissette

제니스 조풀린 www.officialjanis.com

트레이시 채프먼 webross.elektra.com/elektra/tracychapman

피오나 애플 www.fiona-apple.com

k.d.랭 www.kdlang.com

웹사이트 여성언론에 추가

새로운 여성주의 잡지 <일다 ilda> http://Www.ildaro.com

다양한 여성들의 존재만큼이나 다양한 여성들의 목소리가 매체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믿는 사람들이 새

로운 여성주의 잡지 <일다>를 준비하고 있다. <일다>는 격월간으로 5월 창간될 예정이다. <일다>는

현장에 뛰어들어 여성이슈를 발굴하고 여성문제를 다각도로 조명해 사회로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려고

한다. 또한 소수자의 인권과 차별에 대한 끈질긴 접근을 해 나갈 것이며 여성들의 일할 권리를 위해 노

력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비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세로 논쟁적이고 발전적인 여성주의 담론을 만들어

갈 것이다.

웹사이트 여성주의 문화에 추가

쥬이 쌍스 h ttp : /yW ww . i o ui s s an c e . p e . kr/

서울대학교 여성주의 웹진으로 기획/특집, 칼럼, 종합culture, 관악여성운동사, 소식, 앨범 등의 메뉴로

구성되어 있다. 처음 시작할 때는 발탈한 글쓰기를 지향했으나 편집위원들의 대책없는 우울함으로 '바닥

긁는' 내용의 글이 대부분이라고 한다.

학내 여성판런 만쳬 모임 '匡l느' 여학쟁처

h o m e p a g e www . von s ei . ac . kr/~w omen E-mail : women@yonsei.ac.kl.

학내 여성관련 단쳬 모임 '仁l⊃' 성폭력상담젤

성폭력 상담실은 성폭력 신고 및 모든 성폭력 피해자에 대해 심리, 의료, 법률분야에 대한 지원상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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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렀

하며, 이를 극복하고 건강한 삶을 잘아갈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또한,

화 캠페인을 통해 보다 평등하고 자유롭고 건강한 대학내 성문화를 이루

통해 피해자들의 아픔을 함께

성폭력 예방교육 및 성인식 '

어 나가고자 합니다.

변 화

E-mail : helner@vonsei.ac.kr

학내 여성관련 단쳬 모임 댜' 여성인력개빨연구원

연세대학교가 지식기반 사회에서 요구하는 선진적인 여성지도자를 육성해 나가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여성의 직업의식과 지도력 개밭을 위한 연구와 교육 및 훈련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노력하

는 기관입니다. 여학생들의 진로와 직업 개발을 위한 대외 협력 및 여성 직업의 종합적인 정보망을 구축

하며 대학 4년간 여학생들이 자신의 적성에 맞는 커리어를 개발하고, 투철한 직업관과 리더십을 갖출 수

있도록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구성하고자 합니다.

홈페 이 지 : www.vwomen.or.kr E-mail: womensd@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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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견 적 서 ■챦

일 할..! I 픽

사업자등록번호 : 202三16三93993

상호 : 일탈기획/ 성명 : 안선영 외 1인

사업장 : 서울시 중구 충무로2가 51-17 2층

업태 : 제조/ 종목 : 컴퓨터편집

전화 : 2275-8447/ 전송 : 2269-8955

ⓔ 합켸금액 : \ 5,893,680(오백팔십구만삼천육백팔십원 정)

제 작항목 내 용 수 량

수첩 3,OOO권 제작시 견적. 스프링제본 내지 2도 192페이지

표지 제 작 3 O O 아트 지 3 20매

인 쇄 4 도

소 부 4 판

작 업

필 름

코 팅

내 지 제 작 80미 색 모조 9 , 6 O O 매

인 쇄 2 연 >< 1 2 대 >< 4 도

소 부 4 8 판

작 업

필 름 192페 이 지

조아이 접 기 20 연

스프링 제 본 3 , O O O 권

납품 및 부대비

총  액 부가세(10%) : 별도

4 9

연세총여 님

2003년 1월 24일

아래와 같이 견적합니다.

단 가 금 액 비 고

5 24 1 6 7 , 6 8 0

1 O, OOO 4 0 , O OO

1 O , OOO 4 0 , 0 00

5 0 , O O O

4 0 , O OO

5 0 , O OO

1 3 3 1 , 2 7 6 , 8 0 0

1 O , O O O 9 6 O , OO O

1 O , O O O 4 8 0 , OO O

4 O O , OO O

2 , 6 0 0 499, 200

2 5 , OOO 5 OO , OO O

3 80 1 , 1 40,OOO

2 5 O , OOO

\ 5,893,680

4 데



한총련왜攷윤금이씨 주검 사진 시용에 대한 규탄 성명서

지난 10일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이하 한총련)에서는 ‘반디 새내기'리는 제목으로 신문을 발행하였습니다. 각 대학의 오리엔

테이션과 신입생 수련회 기간에 맞춰 발행된 이 신문에서는 ‘알려지지 않은 미군 범죄, 중의 하나로 윤금이씨 살해사건을 다

루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을 다루는 방식은 윤금이씨가 죽어 있는 사진을 보여주고 그 장면의 처참함에 대해서 설명해 주

는 것이었습니다.

사건에 대한 제대로 된 설명 없이 단지 전라의 상태로 쓰러져 있는 모습이 담긴 사진과 사건에 대한 간략한 개요만을 소개

함으로써 희생자였던 윤금이씨가 기지촌에서 성매매 여성으로 받았던 고통과 비참하게 살해당할 수밖에 없었던 사회적 조건

들에 대해서는 문제제기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자극적인 이미지를 통한 감정적 분노 유발은 그동안 사회적 관심의 영역

에서 배제되어 있었던 기지촌과 그곳의 여성들을 인식하게 되는 기회가 될지는 모르지만, 이러한 방식으로 이루어진 인식

속에서 성매매 여성의 죽음과 죽은 여성의 몸에는 여성으로서 받았던 고통의 기억보디는 인위적으로 부여된 의미만이 남아

있을 뿐입니다. 미군 철수와 반미 운동의 과정에서 여성의 처참한 살해 장면을 담은 사진을 사용하는 것이 미군범죄의 심각

성을 알리고 민족적 분노를 일으키는 것일 수도 있으나, 이는 피해자 여성의 죽음을 선정적으로 이용히는 것이며, 공개적인

매체에서 이 사진을 보게 되는 사림들에게도 또 다른 폭력을 자행히는 것입니다.

그 동안 윤금이씨의 사진이 미군 범죄에 대한 민족의 감정적 분노를 일으키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는 과정에서 여성의 존

재가 배제되고 여성의 몸이 대상화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와 비판이 끊임없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윤금이씨가 살해당

하고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기지촌 성매매 여성이 겪는 피해와 고통 그리고 죽음을 여성의 문제로 이해하지 못하고 계속

해서 이러한 폭력을 자행하고 있는

신문을 발행하고 죽은 윤금이씨의

로 사과할 것을 요구합니다.

한총련에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八}진을 사용한 11기 한국대힉총학생회연합(건)이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공식적으

한 여성의 몸에 새겨진 고통과 죽음을 이용히는 것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 될 수 없디는 사실을 깨달으십시오.

2003 . 2 . 1 9

관악여성모임연대, 문과대 여성주의 모임 모반, 서울대인문여성모임연대, 서울대사희대여성주의지모임연대, 서울대동아리연합

회여성모임언니네, 서울대공대여성위원회, 성균관대학교 여성주의 교지 정정헌, 숭실대학교 총여학생회, 여성문제를 고민히는

사회대 공동체 beyond, 여성주의 자치 언론 두입술, 여성학자치도서관 페미너리, 연세대학교 총여학생회, 이화여자대학교 여

성위원회, 행동히는 페미니스트 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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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 하세 요. .
사

음‘“일단은 한총련에서 그 새내기용 신문을 만든 사람과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그 사람도 충분히 이에 대해 인지하고 있구요 바꿔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글이 뜬 날 바로 저와 얘기가 있었는데요

자기도 왜 그런 실수를 했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자책하고 있더군요“

늦은 새벽 시간에 반성과 잘하겠디는 내용의 글을 쓰고 있는 모습을 봤는데“ 그 글이 언제쯤 힌총련의 입장으로 뜰 수 있

는지에 대해선 저도 확언을 해드릴 수가 없군요“

만든 사람이 혼자서 처리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한총련이란 거대 이름으로 발표되는 글은 여러사람의 동의가 필요하고..

그 동의를 얻어내려면 무수한 토론이 오갈 것입니다.

여튼...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랍니다.

조금 기다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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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힌총련, 전여대협 운동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글을 읽으면서 많은 고민이 들었습니다. 저도 님과 같은 생긱들을 많이 해보았습니다.

우선은.. 민족주의와 여성이리는 회두입니다.

항상 조직안에서 운동해오는 과정에서 들었었던 고민이지요.

살아서는 멸시받던 기지촌여성이 죽어서는 우리의 누이가 되는 기막힌 이 현실에 대해서 주위 사람들에게 항상 문제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에 심장에 묻습니다. 평소에 성매매여성들의 문제와 성폭력에 관심도 없지는 않냐고.. 지금부터라도 함께

고민하자고... 그리고 작은 것이라도 실천하자고..

운동시회도 어느 다른 조직들과 디를 바 없이 가부장제에 물든 사람들이 당연히 있디는 것과 그 사람들의 의식 또한 우리

여성운동히는 사림들이 바꾸어 가야 할 책임을 지고 있디는 생긱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운동히는 사람들 어느 누구도 반미를 위한 문제제기를 위한 의도에서만 윤금이 언니의 사진을 전시하지는 않습니다. 요즘은

되도록이면 언니의 살아생전의 모습으로 사진전을 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두가 함께 노력하고 바꿔가야 할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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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윤금이씨 주검 사진 사용에 대한 한총련 입징>

- <고 윤금이씨 주검 사진 사용>에 대한 문제제기와 비판이 오래 전부터 지속되어온 논의였디는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인

식하지 못했음을 밝힙니다. 확인해 본 결과, 사진게재를 놓고 일부에서 논의가 진행된 바 있었으나 힌총련 전체로 획산되지
못한 한계가 있었습니다. 한총련은 이번 계기로 선전공간을 통한 <고 윤금이씨 주검 사진 사용>에 대한 토론을 진지하게 진

행할 것입니다.

- 사진 게재 의도는 '알려지지 않은 미군범죄'에 대한 한가지 사례로서 새내기들에게 미군범죄의 심각성, 잔인성을 보여주기

위해 쓰여졌습니다. 사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난 50여년간 미군에 의해 피해를 보았습니까?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용납

될 수 없는 범죄가 끊이지 않았지만 한미행정협정이리는 법 때문에 단 한번도 제대로 판결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새내기들에게 전하기 위해 사용되었음을 밝힙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성되는 지점은 '고인에 대한 예의' 부분입니다. 실은 신문이 나오고 나서 유가족들이 이 사진을 언론

에 공개되는 부분에 상당히 꺼려하고 있디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족들이 받을 상처>와 처참하게 살해된 <고인에 대

한 예의부분>을 저희 힌총련이 세심하게 고려하지 못한 점 반성합니다. 절대 여성의 죽음을 선정적으로 이용하고자 함이 없

었음을 더불어 말씀드립니다.

- 귀 단체 제기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애정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2003년 2월 21일

민족의 운명을 개척히는 불패의 애국대오

11기 한국대힉총학생회연합(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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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건) 새내기 신문에서 윤금이씨 살해사건을 디룬 것과 관련해서

지난 10일자로 11기 힌국대학총학생회연합(건)은 예년처럼 새내기 맞이 특별신문을 발행하였습니다. 발행된 신문은 우리힉교에도
뱝

배포되었고(17일) 총학쟁회는 이 신문을 CrT기간에 맞춰 배포하려고 했습니다

신문은 ‘대학쟁활/교육/통일/촛불시위/반미(미군범죄)' 등의 내용을 디루었슴니다. 여기서 우리학교 총여학생회와 몇몇 자치단체에

서 문체제기 했던 부분은 미군범죄를 디루는 지면에서 1992년 일어난 윤금이씨 살해사건을 디룬 부분이었습니다 사건은 한 기지

촌 여성이 미8군 소속 케네스 마클 이병에 의해 심한 구티와 성폭행으로 처침하게 죽임을 당한 살해사건이었습니다.

문제가 되었던 것은, 처참하케 살해당한 윤금이씨의 사진이 편집 없이 그대로 실렸디는 것입니다% 총학생회에서는 신문이란 매체

에 처침한 사진이 여과 없이 실렸디는 것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침, 총여학생회에서 아직 배포하지 않았던 신

문에 대해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지적했고, 일단 신문배포를 중지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그날 새벽(18일) 이미 교문 앞에 신문 한

묶음이 배포되었었는데 곧비로 전량 수거하였습니다 결국 힉교 인에서는 그 신문이 배포되지 않았습니다

총학생회는 우선, 공개적인 신문이리는 매체에 처침한 살해장면이 실린 것에 대해 적절치 않디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전에 신문

의 내용에 대해 면밀히 살피지 못한 것은 큰 잘못이리고 생각하며 이후에 공식적인 신문을 발행할 때나 배포할 때 보다 신중하게

학우들의 입장에서 살펴야 히겠습니다.

윤금이씨 사진은 평범한 사람이라면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이 처참합니다. 그민큼 사진 그 자체는 미군범죄의 심각성을 충격적으

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진 자체가 가지는 폭력성과 끔찍힘을 최대한 신중하게 고려해 처리해야 히는 것이 맞다고 생각

합니다 사실을 폭로하는 방식의 문제를 더 심긱하게 고려해야 한디는 것입니다. 더군디나 윤금이씨 사진은 여성의 몸이 적나라하

게 폭행딩한 사진으로서 더욱 신중할 필요가 있디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이해한다는 것이 11기 한총련(건)의 본질적 문제의식과 의도를 왜곡하는 결괴를 빚어서는 안된다고

생긱합니다 윤금이 씨의 사진 게재가 ‘미군범죄에 대한 민족의 감정적 분노를 일으키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는 과정,이리고 표

현한 부분이나 ‘한 여성의 몸에 새겨진 고통과 죽음을 이용뛔 ‘폭력을 자행히고 있디j고 규정한 것은 11기 힌총련(건)의 문체의

식을 왜곡히는 결괴는 넣는디는 것입니다. 윤금이 씨에게 폭력을 자행한 것은 주한미군이며 11기 힌총련(건)은 그 폭력의 심각성

을 폭로하키 위한 방도로 사진을 선택한 것이리고 보여집니디% 한 여성의 죽음을 기슴아파히지 않고 선정적으로 이용하려고만 한

디는 주장은 대중에게 비춰질 때 문제의 본질을 외면할 수 있으며 불필요한 오해와 대립을 불러올 수 있디는 것입니다. 또한 문

제제기 방식에 있어서 상대에 대한 비핀과 주징에 앞서 이해와 토론이 먼저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기간 많은 이목이 집중되는 기운데 이미 신문을 배포하지 않캤디코 결정한 상횡에서 학내에 공개적인 힌총련 비판자보는 적절치

않다고 보여집니다, 함께 문제의식을 충분히 공유하고 토론할 수 있었음에도 폭로성 입장글을 학내에 게재했디는 것은 문제 해결

을 더 어렵게 할 수 있습니다

이후 연세대힉교 중잉운영위원회 자리에서 보다 책임있는 논의로 이번일을 논의할 것이며 총학생회에서는 이번 일을 계기로 학내

에서 논쟁이 되는 많은 사인들에 대해 보다 열린 자세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토론과 논의의 징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

다 .

미군장캅차 압사사건으로 불거진 미군범죄의 심각성과 한미관계의 구조적 불평등 문제가 아직도 해결되고 있지 않습니다 미군범

죄를 근절시키거나 SOFA를 개정하기 위한 시민, 학생운동이 보다 대중적으로 발전하고 다시는 윤금이씨나 미선이 효순이와 같은

희생지들이 없도록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떼판을 위한 비판이 아니라, 보다 정의로운 세싱을 위한 생산적인 토론

이 애정어린 비판으로 시작되었으면 히는 바램입니다.

디른미래 40대 총학쟁회 집행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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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디 새내기, 신문에서의한총련 ‘반

학생회의 입

71, 신문에서의 故윤금이씨 주검 사진시용 관련 총

대한 총여학생회의 문제제기와 공식적인 사과 요구장 글 에

0. 지난 19일 연세대학교 총여학생회와 학내 여성학자치단체들이 발표한 성명서는 11기 한총련(건)에서 신입생 오리엔테이

션과 수련회 기간에 맞춰 제작한 ‘반디 새내기'리는 신문에 실린 윤금이씨의 살해 장면을 찍은 사진에 대한 비판과 규탄을

위해서 발표되었습니다. 이 성명서는 이 사건에 대한 문제의식과 고민을 같이 히는 다른 대학교 총여학생회, 여성위원회, 여

성운동모임의 명의 연대를 통해서 한총련 게시판과 다른 학생운동단체 게시판에 올려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21일 11기 한총

련은 ‘고 윤금이씨 주검 사진 시용에 대한 한총련의 입장'이란 이름으로 한총련 게시판(hcy.jinbo.net)에 입장을 발표하였습

니다. 그리고 22일 다른미래 40대 총학생회 집행위원회는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건) 새내기 신문에서 윤금이씨 살해사건을

디룬 것과 관련해서’라는 이름으로 이번 사건과 관련된 입장을 발표하였습니다.

1. 총학생회는 입장글에서 힌총련이 신입생을 대상으로 발행한 신문에서 그 의도외는 별도로 윤금이씨의 사진이 선정적인

방식으로 씌어진 것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러한 사진 사용과 관련해서 신중할 필요가 있디는 입장을 밝

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총학생회는 신문에 이 사진이 시용된 것과 사진이 실린 신문이 배포된 것과 관련해서 문제가 된 사

진을 시용하여 신문을 발행한 11기 한총련(건)에 대해서는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는 연세대학교 총학생회로서 문제제기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 없이, 힌총련을 비판한 연세대학교 총여학생회와 자치모임의 문제제기

가 이루어진 방식에 대해서 ‘적절치 않음'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총학생회의 입징글을 보면서 총여학생회는 한총련 발행 신문이 학내로 들어온 후 배포되고 수거되기까지의 과정에 대한 총

학생회의 입징글의 내용이 몇몇 부분에서 문제가 됨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반디 새내기' 신문은 11기 힌총련(건)에서 2월

10일(월)에 발행하였으며, 연세대학교는 17일(월)에 총학생회실로 배달되었습니다. 그리고 신문 한 묶음이 정문 배포대에 먼

저 배포되었습니다. 18일(화) 새벽 3시에 총여학생회 집행부가 총학실에서 신문을 보게 되었으며 신문에서 윤금이씨의 사진

을 발견하고, 총학생회 집행부에게 신문의 사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였습니다. 총학쟁회 집행부로부터 회장단과 논의해보

리는 말을 듣고, 부총학생회장에게 사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신문을 배포하지 않거나 사진 부분에 대한 라벨 작업을 한 후

배포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부총학생회장은 사진에 대한 문제제기에 동의하며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총여학생회

집행부가 신문에 대해서 총학쟁회에 문제제기를 하고 학교를 나가던 중 정문에 배포되어 있던 신문을 발견하고 총학생회에

신문 수거를 요청하였고 총학에서는 배포된 신문을 수거하였습니다.

총여는 이러한 과정 속에서 사진에 대한 문제의식의 유무를 떠나 사진이 그대로 실려 있는 신문을 배포한 행위에 대해서,

총학에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으며 배포를 중지했디는 입장글의 내용만으로는 충분한 답변이 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비록

총학생회에서 배포를 중지하고 수거하였지만, 그 전에 이미 학내에 배포가 이루어졌디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배포하려고 한 행위에 대해서 앞으로 공식적인 매체를 발행하거나 배포할 때 신중하게 살펴

보겠디는 것만으로는 적절한 대답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총학에서는 신문에 사진이 실려있디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이 사진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새벽에 총여가 직접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기 전까지는 배포를 중지하지도

수거하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2. 그런데 총학생회는 한총련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한 것에 대해서 총여학생회가 한총련의 문제의식과 의도를 왜곡하였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총학생희는 성명서의 내용을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 인용함으로써 오히려 성명서의 내용을 왜곡

하여, 성명서를 작성한 단위들의 명예를 훼손하였습니다.

총학에서 문제삼은 (윤금이씨의 사진 게재가) ‘미군범죄에 대한 민족적 감정적 분노를 일으키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는

과정’이리는 부분과 ‘한 여성의 몸에 새겨진 고통과 죽음을 이용톄 ‘폭력을 자행히고 있디J리는 부분은, 성명서 본문에서 ‘-여

성의 처참한 살해 징면을 담은 사진을 시용하는 것이 미군범죄에 대한 민족적 감정적 분노를 일으키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는 과정에

서 여성의 존재가 배제되고 여성의 몸이 대싱회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와 비판이 끊임없이 이루어졌습니디는 전체 내용 중에서 앞

뒤 부분을 제외하고 일부만을 인용하고 있으며, ‘기지촌성매매 여성이 겪는 피해와 고통 그리고 죽음을 여성의 문제로 이해

하지 못히고 계속해서 이러한 폭력을 자행하고 있는’이리는 내용을 가지고 총학생회는 ‘죽음을 이용해서 폭력을 자행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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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디y는 왜곡된 내용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한 여성의 죽음을 가슴아피하지 않고 선정적으로 이용하려고만 한디는 주 장 은

대중에게 비춰질 때 문제의 본질을 외면할 수 있으펴 불필요한 오해와 대립을 불러올 수 있디는 것입니다라고 하였지만,

총여와 여성모임이 문제제기한 것은 ‘시진을 시-용하는 것이 죽음을 선정적으로 이용히는 것’이라고 했지 ‘(힌총련에서) 선정

적으로 이용하려고만 한다고 비판한 적은 없습니다.

신문을 직접 제작한 11기 한총련(건)은 21일 발표한 입징글에서 ‘<고 윤금이씨 주검 사진 사용>에 대한 문제제기와 비판

이 오래 전부터 지속되어온 논의였디는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인식하지 못했음을 밝힙니댜 확인해 본 결과 사진 게재를 놓

고 일부에서 논의가 진행된 바 있었으나 힌총련 전체로 확산되지 못한 한계가 있었습니다 한총련은 이번 계기로 선전공칸을

통한 <고 윤금이씨 주검 사진 사용>에 대한 토론을 진지하게 진행할 것입니디눠고 밝히고 있습니다. 총여나 자치모임이 성

명서를 통해서 비판했던 11기 한총련은 성명서의 내용에 대해서 힌총련을 왜곡한디는 입징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총학생회의 입징글을 보면서 성명서의 내용을 임의적으로 해석하고 왜곡하여 불필요한 오해와 대립을 만드는 것은 총여학

생회도 11기 한총련(건)도 아닌 연세대힉교 총학학생회가 아닌가히는 생각이 듭니다.

3. 총학생회는 문제제기 방식에 있어서 상대방에 대한 비핀과 주장에 앞저 이해와 토론이 먼저 되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습

니다, 기지촌에서 윤금이씨가 살해당한 것은 11년 전인 1992년입니다 그리고 윤금이씨의 사진이 이렇게 시용되는 것에 대

한 비판은 총여학쟁회와 여성모임이 처음 제기히는 것이 아니라 90년대 초반부터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왔습니다. 이러한 상

황에서 사진 시용과 관련해서 10년 가까이 문제제기한 것이 아직도 지켜지지 않는 상황에서 비판과 주장에 앞선 이해와 토

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으며, 총학생회가 윤금이씨의 사진이 시용되는 것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면

총여와 여성모임에 이해와 토론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문제의식 없이 사진을 사용한 한총련에 문제를 제기히는 것이 옳다고

생 각합니 다.

총여와 여성 모임의 한총련에 대한 문제 제기는 한총련이 이번에 발행한 신문에서 윤금이씨의 사진을 사용히는 것에 대해

서 그러한 행위가 왜 문제이며, 이에 대한 비판이 오랫동안 이루어져왔는데 아직도 바뀌지 않고 있는 모습에 대한 것이었습

니다. 특히 대학 신입생을 대상으로 발행한 신문에서조차 이 사진을 여과없이 내보낸 것에 대해서는 사진이 사용된 목적과

는 별개로 더 이상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판히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총여학쟁회는 총학에 대해서 아래의 요구에 대한 공식적인 입징콰 사과를 요구합니다

첫째, 총학생회 집행위원회는 공개적으로 게시되는 공식적인 입징글을 통해서 성명서의 내용을 왜곡하고 명예를 훼손한 행

위에 대해서 연세대학교 총여학생회와 자치 모임뿐만 아니라 성명서에서 공동 명의를 사용한 다른 대학교의 총여학생회, 여

성위원회, 여성주의모임에 대해서도 총학쟁회 집행위원회 명의의 직접적인 사과와 공식적인 공간을 통한 사괴문 게시를 요

구합니 다.

둘째, 총학생회 성명서에서 지난 17일과 18일에 신문이 배포되고 수거된 과정을 잘못 설명한 것에 대해서는 있었던 사실 그

대로 정정할 것과 이 과정 속에서 총학생회에서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인정하고 이 내용을 학내에 공개할 것

을 요구합니다.

셋째, 연세대 내에서 이러한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한총련의 ‘반디 새내기' 신문과 총학생회의 성명서와 관련해서

총학생회 중앙운영위원회와 집행위원회에 논의의 자리를 제안합니다.

넷째, ‘반디 새내기'와 성명서 관련해서 21일(목)에 총여학생회장과 총여학생회 사무국장, 부총학생회장, 총학생회 집행위원

장이 직접 만나서 논의가 이루어졌고 문제의식과 활동에 있어서 공유지점들이 도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논의 내용이

전혀 반영되지않고, 전혀 상반된 내용으로 총학생회 집행위원회 명의의 입징글이 니온 것과 관련해서 부총학생회장과 집행

위원장은 총여학생회에 사과할 것을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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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4 지

섀움터의 박위 수여식 연대달동(으/으4)

총여박생호l 헉위 수여식 연대활동

새움터의 종이꽃, 지, 엽서 판때

▼ 연대 활 동 단제 소개

새움터는 생메매 피애여성 지윈센터로서 성매매 현실에서 고통받고 있는 여성둘

의 탈성매매 과정울 돕고, 성매매 여성들의 생계유지룔 위안 직업제활울 지윈아

고 있습니다. 새움터 언니플은 기지촌에서 탈성매메이여 생계유지틀 위얘서 비

즈 공예나 종이꽃 만플기, 꽃 엽서 만블기 등의 직업쟤활 활동 등을 이고 있습

니 댜.

총여학생회에서는 박내에서 졸업식ol나 대동제, 여성제 기간에 새움터외 지속적

인 연대활동을 벌여왔습니다. 작년 여성제 기간에는 새움터에서 제작만 비즈 공

예품과 엽서 등을 판매하였습니다.

▼ 졸업식 판메 활 동 소 기

판때 부스를 마련하고

틀 판메밥니다.

새움터 언니들이 가지고 온 꽃이나 엽서 같은 불품과 지

일시 : 2003년 2월

장소 : 박생회괸 앞

24일 9시~12Jkl

신자유주의 전략과 여성 토른뵈(3떼노무현 정귄의

- PICIS, 철蝴철 폐 연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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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싼 건

행동하는 페미니스트 연대(3/7)

대학내여성주의자들의네트워크강화와단위간소통의확장을위한

행동하는 페미니스트 연대, 행패!

‘대학내 여성주의자들의 네트워크 강화와 단위간 소통의 확장을 위한 행동하는 페미니스트 연대, 행패

(이하 '행동하는 페미니스트 연대‘)' 는 이번 95주년 3.8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당해 행사를 준비하고

이후 상설적 연대체로써의 모임을 만들어나가기 위해, 처음 제안서를 띄운 관악여성모임연대 및 몇몇 대

학내 여성운동단위들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제안이 되고 있는 테이블입니다. 일정의 촉박함이나 다른 여

러가지 정황들로 인해 초동 논의가 소수의 단위에 국한되어 진행되었을지언정 '행동하는 페미니스트 연

대' 는 좀 더 많은 단위들의 다양한 고민들과 만남들로 채워져야 하는 공간임이 분명합니다. 수도권 대

학을 중심으로 행사를 치러오곤 했던 지난 한계들을 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면서, 3.8 세계 여성의 날

을 맞이하는 공동의 기획으로 대학 내 여성운동들의 네트워크 강화를 지속적으로 모색할 수 있게 되었

으면 좋겠습니다.

1.‘3.8 세계 여성의 날'의 유래

3.8 세계 여성의 날은 1908년 있었던 미국 여성노동자들의 대규모 시위를 그 기원으로 합니다. 1908년

3월 8일, 하루 평균 12-14시간씩의 장시간 노동을 하고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일

해 왔던 미국의 여성 노동자들은 한 공장기숙사의 화재사건을 계기로 뉴욕의 루트거스 광장으로 집결했

습니다. 그 만오천여명의 참가자들은 ‘평등한 참정권, 노조 결성의 자유, 노동시간의 단축' 등을 외치며

여성노동자들의 집단적 목소리를 높였고 이에 그 정신을 이어받으려는 각국 여성단체들의 움직임이 이

후의 3월 8일을 국제적으로 기념하도록 하게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도.19년 전부터 3월 8일을 적극적으로 알려내기 시작했습니다. 해매다 당면한 과제들을 중

심으로 실천들을 구체화시키면서 3.8 세계 여성의 날을 한 해 운동의 기점으로 삼아 온 것입니다. 그리

고 특히 최근 몇 년간의 3.8 투쟁들은, 3월 8일이라는 시간과 공간을 집단으로서의 여성이 내는 단일한

목소리라는 허구적인 지향에 갇히지 않고 다양한 위치에 있는 여성들의 직접적인 목소리들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는 장이 되도록 해 온 것에 있어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一2.‘3월 7일 대학내 여성주의자들의 날' 을 같이 준비합시다.

‘행동하는 페미니스트 연대' 는 올해 3.8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대학내 여성운동단위들과 개별 여성주

의자 활동가들을 중심으로 대학 여성 운동의 독자적인 판을 구성해보려고 합니다. 중요한 문제들은 언제

나 산적해있는 만큼 몇 가지 집중적인 슬로건을 들고 이 시기의 압축적인 투쟁을 만드는 실천들은 물론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보다 우선 이제 새학기를 맞을 즈음의 단위들 상황을 공유하

고, 단위며 개별 활동가들이 갖고 있는 고민들을 여성주의자들 사이에서 환류시키고 서로 도움을 주고

받을 네트워크를 형성하는데 좀 더 주력해보는 것도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상 대다수의 학내 여성

운동 단위들이 점점 축소재생산의 길을 걷고 있고 여러 가지 조건들 속에서 고립되고 있기에 다른 단위

들과의 견고한 네트워크가 그만큼 더욱 절실한 것이 아닐까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말입니다. 서로서로

의 상황에 촉수를 곤두세우고서 때로는 지원 세력이 되어주고 또 때로는 공동의 투쟁을 만들어 나가는

것, 그러기 위해서 연결망의 기반을 탄탄히 다지는 것. 그리고 하나로만 묶일 수 없는 여성 내부의 차이

들을 좀 더 민감하게 인식하고 소수자의 관점으로 운동할 수 있는 계기들을 꾸준히 만들어 나가는 것,

그런 노력을 통해 학내 여성운동의 화두들을 정비해 나가는 것. ‘행동하는 페미니스트 연대' 는 바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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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점을 지향하는 연대체가 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더더욱 많은 단위의 여러분들과 만나고 싶습니다.

'3월 7일 대학내 여성주의자의 날' 은 2003년 3월 7일 늦은 세시 연세대학교에서 그 행사가 시작될 예

정입니다. '행동하는 페미니스트 연대' 가 이제까지 두 차례 준비 회의를 거쳐오면서 이야기한 바는, 무

대와 객석이 엄연히 존재했던 지난 문화제의 형식을 탈피해서 서로 피드백 할 수 있는 이야기마당의 형

식으로 그날 판을 가져가보자는 것과, 그 날 참가하는 단위 혹은 개인들이 조건이 되는대로, 자기 단위

들에게 현재 시급한 문제의식이라던가 앞으로 기획하고자 하는 사업들에 대한 고민들을 담아 그 곳에

온 여성주의자들과 내용을 공유할 수 있게 준비를 해 오는게 어떨까 하는 것 정도입니다. 기획 회의에

직접 참여하지 못하는 단위라고 하더라도 온라인 커뮤니티와 통화를 통해 소통할 수만 있다면, 준비를

같이 하는 데 있어서 큰 무리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단위와 나누어 보고 싶은 자료들(학내에 뿌

렸던 유인물이나 자료집 등등)을 갖고 계신 단위의 경우 파일이 있다면 커뮤니티를 이용해 미리 올려주

실 수도 있고, 당일 참가를 하셔서 직접 소개를 해 주셔도 좋을 것입니다@

서로가 가진 자원들을 나누고 힘을 실어줄 수 있는자리를 만들어봅시다. 연세대학교 총여학생회에서 먼

곳에서 오실 분들의 편의를 위해 숙소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결합하고 싶으신지, 연락을

주 세 요 .

(연세대학교 총여학생회 전화번호:02-2123-3645, 이메일:feminist@yonsei.ac.kr)

-3. 그리고,“색다른 어울림 3.8 여성 무지개 시위" 참가를 제안합니다.

“색다른 어울림 3.8 여성 무지개 시위" 는 "장애여성공감", ''전쟁을 반대하는 여성연대 WAW", 한국여성

성적소수자인권운동모임 "끼리끼리" 가 주축이 되는 ‘다름으로닮은여성연대' 가 3월 8일을 맞아 준비하

고 있는 시위입니다.

끊이지 않고 이어지는 전쟁들로 인해 수많은 여성과 아이들 그리고 사회적 약자들은 가장 직접적인 피

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에 대한 일상적인 폭력과 성폭력, 학대가 온 데 만연합니다. ‘정상'

이라는 기준으로 성소수자 여성과 장애여성들이 억압당합니다. 여성단체연합과 같은 기존 여성운동진영

은 점차 제도화되거나 주류화되어 여성안의 소수자의 목소리가 또 다시 묻혀 들리지 않게 되기도 합니

다 .

‘다름으로닮은여성연대' 는 이런 상황 속에서 소수자 여성들의 목소리를 듣고자 하는 기획 의도로 3월 8

일을 준비하고 있는 연대체입니다. 이러한 목소리에 공감하고 함께 행동하고자 고민하면서 3월 8일 여

성 무지개 시위에 학단위에서도 결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각기 다양한 조건과 경험을 가진 여성들

이 위계 없는 공간에서 자유롭게 발언하고 함께 즐기는 ‘여성의 날’을 만들어 가는데 우리도 힘을 실읍

시 다.

"색다른 어울림, 3.8 여성 무지개 시위"

일시 : 2003년 3월 8일 늦은 네 시 경

장소 : 남인사 문화마당 (섭외 중)

6 1

타 @



! 벎 벎 벤

瀟

§ 훈 § §

厠 뼉 ~

어 울 V ⊂ ! 3 . S색 다른 리 시 위 (31S)무지 개

62 -



새내기. 여성학 학교(3/11~4/1)

밀상의흐름을바꾸는여성꾸의밀/]j皮/만/M皮처lI5亡l'뒹§여학생회

l l ! ; l I l l l l l l ! I ; I l l I l ; :
驍 떫 :

司l디근l고~II⊂EI匡l八lLII히l○1/성학학교~Il~II~]l힌니다!!드

○I7VII 다 ○l히히 /MLII히l o1러부돌, 그근l고 다으다으 ○l7VIL} 八lLInl○l ○1리부틀/V시司닐치∈ 亘느드느 느

○1/성학혹은○1/성Z찬으!○II⊂ll히관/셈드만고,콩브CII보고드/V7TI다고느

드⊂ll穴ll○l떠7尺ll으로○l떤~!l콩브를○ll○l히7TI므라고므!히느부통!!느司 ==

하지근l이므○1시좋~H은○1/성학학교를만돝○nl으~~八口八느

3월  l l 일 개강일! 지녁 oI섯시꺄지 학생회관 3층 총oI학생희실로 모여주세요J'八

3월 l3일

3월 l8일

3월 20일

3월 25일

3월 27일

4월  I일

ol성은.“.? 남성은...?

- 우리 인의 고정관념과 편견 혹은 진실 밝61⊃l
r님지기 월경을 민다면J 腹l二' r님지기 월경울 한다면J , 글로리or 스타ol넘 (현실문확연구, 2002년 4웰
X리는 이이의 양성성ol 대610T(기)

메uII_l증 l장 rol후J , 2002

ol성의 몸, 대싱학

- ol성의 육쳬에 새겨져온 억압의 시선들
noI미지와 현실 시oI의 여성들J 'F卜' r지각적 억얍성별과 시선J , 수잰-l D.월터스 (또패-l의 문회; l999년 9웹
rOI성의 몸 ol떻게 읽을 것인갸례 [ll r푸코, oI성성, 갸부장적 권력의 극내봐.J , 게티 콘보oI (민을, 2001년 4욀)

성 때 때

_ 시회적 필요악OI 야닌 반드시 없어져Or 발 폭력으로서 OI성ON EII한 성UI매
r젝슈얼리티 강의J rll r6장, 우리는 왜 성매매에 반내6110r 학는갸! . 원미예 (동녘, I999년 3월)

r용감한 여성들, 늑대를 닥고 달리는.J , 막달러II-l의 집 (심인, 2002년 5윌)

camp 쟈료집 중

성 폭 력

- 일싱의 곳곳에 스며들어있는 성폭력, 시원이게 꺄발리기
r섹슈얼리티 강의J 中 F9장. 성폭력의 의UI 구성과 여성의 지olJ . 한국 성폭력 상담소 (동녘,
l999년 3월)

rIIII-I스 퍄시즘.J rl을' r'우or반' 폭력과 그 점잖은 공모쟈들 학슴되는 무력감, 재생신되는 폭력,
대물림되는 절망-, , 시탸 (걔UI고원, 20이년 7월)

샤ol비 데러, 성폭력 ;  ‘시이HI 스nlol스외 여성’  토론헉

_ 시OI비스nllOI스의 마초OI즘과 여성배세억압

갸족. o배폭력

- 갸족OI랴는 OI름 O배 쟈맹되어온 OI성에 대한 폭력의 역시
r저는 오늘 꽃을 받았어요J . 정힉진 (또6ll-r의 문학. 2001년 8월)

麾 올브,는 .혜訓畺~!
十el. 그l그둥;. 광G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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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명

홈페이지 제작

데이터베이스용 자료

정 리

북 카 폐

daydream 잡지

새터 내규 교양

반성폭력 영상물

오티 전체행사 총여
녑 仁쾌

丁~ 冠툰

마초 맨

신입생 맞이

3.8 여성의 날

기 획 단(학내 외 )

3,8 기념 토론회

새움터 졸업식 판매

새내기 여성학 학교

학칙 개정 총여 부분

총여실 꾸미기

기 획 자보

토론 회

총여학생회 매월 사업여학생회 매월 사업종

일 정

2월 17일까지

2 월

1 4 일 까지 (초 안)

2월 17일까지

2월 20일까지

2월 17일까지

2월 17일까지

3월 중순까지

3월 초까지

3월 3일

2월 24일(월)

3월 초

2월 14일

2월 12일

3월 중순

3월 말

주 체

뚝

뚝

파 룬

노 래

노 래

프 二
논프

여 랑

여 랑

파 룬

여 랑

늘

뚝

학 술 교 육 국

여랑, 뚝

뚝

문화정 치 국

학술 교 육 국

내 용

홈페이지 제작, 서버 마련, 홍보

카테고리 작성, 자료 정리 상황 점검

책/자료 분류, 인테리어, 선전 계획

원고 청탁, 원고 정리, 이미지 찾기, 기획사

일정잡기

단운위, 단대 교양 상황/일정 점검

영상물 제작

총여 활동 소개, 나비 퍼포먼스

‘왜 마초맨이 성폭력인지'에 관한 글

부스 설치, 선전 내용

기획단 모임 참가, 3.8학내 활동 계획

토론회 기획단 참가, 세미나 준비

학생처, 테이블, 온수기 준비

새내기 학교 준비

총여 활동 위상

게시판, 간판, 문패

총여 기획자보

‘사이버스페이스와 여성'

2월 10일 2시 사업 점검 집국 회의

사업별 일정 내용 활동 정리해 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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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체 편집위원회 수 습 편집위원 세미나 커리큘럼

읽 을 거 리

r행복한 페미니즘.N , 벨 훅스

페 미 니 즘
r페미니즘.M , 제인 프리드먼

r여성과 남성이 다르지도 똑같지도 않은 이유J , 캐롤 타브리스

참고자료 : r일상의 반란뾔 , r남자가 월경을 한다면J , 글로리아 스타이넘

여 성 운동사
r여성과 자연의 관계 : 페미니즘 내부의 논쟁-l , r여성과 환경 그리고 지속 가능한 개발.M

r여성운동의 개념과 역사적 전개 과정_' , r오늘의 페미니즘, 세계여성운동J , 장미경

대 학여 성 운동
r대학 여성운동사_, , 박문세원

r나는 페미니스트이다.J , 달과입술

r우리는 성매매를 왜 반대하는가?_I , 원미혜

성 매 매성 매 매

r성매는 무엇이 문제인가_' , 모름

r전국 성매매 여성의 실태 및 대안 연구-, , 김현선

r섹슈얼리티의 매춘화_' , r젝슈얼리티의 매춘화.J 1장, 캐슬린 베리

r용감한여성들,늑대를타고달리는J,막달레나의집                

r민족의이름으로순결해진딸들-주한미군범죄와여성_',정희진

기지촌  ,r죽어야사는여성들의인권-한국기지촌여성운동사,1986~1998J,정희진
lr한미관계에있어서기지촌여성의몸과젠더화된국가J,캐서린문

r민족의 이름으로 순결해진 딸들 - 주한미군범죄와 여성_, , 정희진

r죽어야 사는 여성들의 인권 - 한국 기지촌 여성운동사, 1986~1998 J , 정희진

이주여성 성매매

성 폭력

사이 버

성 폭 력

포 르노그 래 피

일본군

성 노예

페 미 니 즘과

과학.기 술

가족.아내 폭 력

이미지 속 여성

국가와 여성

성별화된 노동

젠 더

r미군 기지촌의 국가간 인신매매와 성매매의 실태_! , 김현선

r성폭력 여성운동사_, , r한국여성인권운동사.꽤 1장

r‘우아한' 폭력과 그 점잖은 공모자들-, , 시타, r페니스파시즘J

r누구의 입장에서의 성폭력 개념인가?_, , 변황혜정

r연세대는 성폭력의 안전지대? - 연세대 내의反성폭력 운동과 反성폭력 학칙제정_, , 강김정임

r‘죽이고 싶은 여자'가 되는법J , 권김현영, r페니스파시즘J

r사이버포르노그래피와 성별정치학_l , r정보 매체의 지구화와 여성., , 장필화

r사이버 포르노와 여성_] , r사이버 문화와 여성J , 이수연

r한국인 ‘군 위안부'를 기억한다는 것-] , 양현아, r위험한 여성걘

r일본군 ‘위안부' 여성들의 낮은 목소리_, ( r20세기 여성사건사겔, )

r생산기술 : 성별 분리된 직업 만들기_I , r페미니즘과 기술.J, 2장, 주디 와츠맨

r재생산기술 : 남성들 손에 넘어가다_I , r페미니즘과 기술.M 3장, 주디 와츠맨

r남녀의 생물학적 차이, 그 역사와 함의_, , r남성의 과학을 넘어서.J , 하정옥

r성별과 과학J , r과학과 젠더J 4장, 이블린 폭스 켈러

r아내, 노예, 그리고 임금노예_l , r남과 여, 은폐된 성적 계약.Jl 5장, 캐럴 페이트만

r저는 오늘 꽃을 받았어요.떼 , 정희진

r이미지와 현실사이의 여성들.' , 수잔나 D. 월터스

r몸과 여성성의 재생산一, , r여성의 몸 어떻게 읽을 것인가뾔 5장, 수잔보르도

r푸코, 여성성, 가부장적 권력의 근대화-! , r여성의 몸 어떻게 읽을 것인가●j 10장, 샌드라 리 바트키

r한국의 민주주의와 성(차)별 구조-' , r위험한 여성J 1장, 최정무

r민족 공동체 만들기J , r위험한 여성J 2장, 문승숙

r식민주의와 가부장제라는 미로.J , r“근대”, 여성이 가지 않는 길., , 양현아

r테러의 체현 - 크로아티아와 보스니아에서의 평화시 전쟁시의 성별화된 폭력_, , 마리아 울루직

F한국의 근대성과 여성의 노동권-, , W.한국여성학JN , 김현미

r근대의 기획, 젠더화된 노동 개념! , r‘‘근대”, 여성이 가지 않는 길J , 김현미

r노동개념 새로보기 : 감정 노동의 이해를 위한 시론_, , r노동과 페미니즘J 1장, 정고미라

r사람다움, 남자다움, 여자다움_' , W틥낯선 곳에서 나를 만나다., 2부

r젠더, 성, 이론_, , r젠더 연구.꽤 , 잉에 슈테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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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powering Feminism 공연팀 모집(3/19) , 페미먼스

빪테호흡올 빼는 펴셩빼 월/71i皮/';!!/i皮 '삐.!" 흉여."피 궁썲 팍☞"w"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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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추의 화텨한 7팅혁//

면세亡쎄학교 여성주의 힘합 공둥체 rl I/()ILLJ 창륑, 처' 2회 연서l亡H학교 여성체

티브l 공연

연세미학교 노천극장 ‘女樂女樂' l lA)ll_L 오프닝 공면

체 a회 안티 미△코리아 홑전 rl l,()lLL!

처l a회 월7턴 축체 완7팅 펴포먼스 (α써, 바우쉬)

4회 연세洹빼학교 뼈체  r風遊女人,  71획, 문화체 r女友야/!-卜오너라 달맞이

가채! 홍7l획 I레 사회
현7팅 ‘결국은 아름다움이 우리틀 구.웜..할.커.야.’ 끝판 7!념회 펴포먼△ (k)o,wpWm

Acci dentql )

펴p'니△트 7卜수 만혀7팅 a집 응반 발DH 7l념 콘서트 ‘반전 Recl(J,ie,m' 퍼포먼△
5회 공연

동국亡쎄, 증앙亡H, '닙균판亡lf, 연세亡베, 권빼亡ll, 7턴희택, 통덕여亡'l 문화체 퍼포먼△

서쓸시립청△l큔!직압체헴맨터(히차'벤터)  a주년  71념  햄사'Dqnce히차/‘빼,절△

HiP-HOP! 회§71획, 안무, 연출 '링! 공연

여성의 전화 지하철 문화햄사 펴포먼스 공연

현재 연서l亡!'학교  여빠닙  힘합 공동*ll l l,()lLL, 여성꾸의  몽  작입  그룹 l,()o,mqn

Accic!enfql, 서울시립첨△'췬직멉랬테@겸센터(하차센터) 걸△ 힘합 강사

현재  연서l亡!'학교  여빠닙  힘합  공동튀체

Accic!enfql, 서 울 시 립 첨 △ '췬 직 멉 랬테험

l,() o /w, q n

:患 19일 수요일 6시 익생호l괸 3층 종ol익생획실oll시 민니요恤▲ 퉤홍§‘

☎ 연락지 ; 2123. 3645 回흩퍼lol지;www.ysfem빼r

國  e르mail ; feminist@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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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 고

총여학생회 3월 열린 세미나

사이버스페이스의 마초이즘과 여성배제

▼ 사이버스페이스에서 여성은 어떻게 위치 지워지는가?

- 조이여울(사이버 여성주의 저널 일다 www.ilda,co.kr)

▼ 사이버 성폭력 누가, 어떻게 하는가? 사이버 성폭력 사건 발생과 해결과정

- 아원(이화여대 여성위원회)

일시 : 3월 27일 6시

장소 : 미정

* 총여학생회 열린 세미나/토론회는 여성주의/여성학 주제들을 가지고 매월 진행됩니다. 앞으로 다뤘으

면 하는 주제가 있으면 총여학생회(www.ysfem.or.kr)로 연락해주세요.

feminary & 북카페 open

북카페에는 200여권의 여성학 도서와 자료집, 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책상(4석), 인터넷 가능한 컴퓨터

와 프린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보관 자료는 신분이 확인되는 모든 사람들에게 열람 또는 대출이 가능

합니 다.

오픈 다과회 : 3월 24일 월요일 1시

개관시간 : 오전 10시~오후 4시(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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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자주화투쟁 총여학생회 요구 안 ( 4 월 )

학 원 자주 화투 쟁 총여학생회 요구안

중 여성 교수가 20%이상 임용될 수 있도록 여성교수 채용목표제를 실시하#1 각 단과대학 및 보직 교수

라 !

교 수 승

#2 교내 여학생 휴게실 환경 개선 예산을 마련하여 학생측의 참여하에 이를 집행하라!

#3 성폭력 상담실 전임 상담원을 2인 이상으로 확충하라

#4 매학기 채플 시간에 성폭

#5 대강당 앞

을 설치하라!

안전사고 예방

려
~T

과

예방교육을 실시하라

보행권 확보를 위해서 농구대를 철거하고 공대 옆 운동장에 전용 농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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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에 반대하는 여/호뚫 (4월)

Fminists Speak Against the War 여성주의 反戰 토론회

여성주의적인 시각에서 반전 담론을 만들어내기 우l한 토혼회

Femmn뱌 Speak

Agam⊆正the Wa쏀

P m g ra m

사회음 김이정민 (여성주의 자치 언론 ‘두입술’)

발저ll;2003년한국의반전담론

반전 담론 안에 여성의 자리는 없다여성주의자 반전을 말하기 위하여

(이한지은,연세대학교문화학협동과정)

발제2;여성주의적시각으로재구성하는국제관계의논리

WhoseRea매tVCounrs?

(이현옥, 여성주의 활동가 University of Sussex Gender and Development 석사)

발제3; 여성의 이름으로 반전을 말한다는 것의 의미

여성의이룹으로전쟁을반대한다

(타리’전쟁을반대하는여성연대WAW)

발제4;탈냉전시대의국익과시민권개념

우리률 국민으로 호명하지 말라-탈냉전 시대의 국익개념과 반전시민권
(김현미,연세대학교사회학과교수)

자 유 토 론

일시; 2003년 4월 10일 (목) 오후 6시~8시 30분

장소;연세대학교상경관본관BI21호

주최음전쟁에반대하는여/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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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 찮 느

여성주의 반전 토론회를 준비하며..

미국의 이라크 공격이 장기전으로 향해가고, 세계 곳곳에서는 반전의 목소리가 하루가 다르게 높아가고
있습니다. 대량살상무기 제거와 독재정권축출이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시작된

'이라크의 자유'  작전의 이면에는 그저 살아남을 권리조차 빼앗긴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성의 이름으로, 소수자의 이름으로, 종교인의 이름으로 각자 입장과 이유는 다를지라도

이라크전에 반대해야 함은 너무도 분명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욱 중요한 것은 이 전쟁에  ‘어떻게'  반대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성주의자로서 전
쟁에 반대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진보,  대통령이라는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던 노무현 정부가 미국의 이번 이라크 침공을

지지하고 '국익' 과 한반도 안보를 위해 이라크전에 파병을 하겠다고 선언하는 것을 보며, '진보' 와 '국
익' 이 과연 누구의 것인지, 무엇을 위한 것인지 묻게 됩니다.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어쩔 수 없는 결정이라는 이야기들 속에서, 우리는 국가 안에 갇혀버려 그 안에

살아 숨쉬고 있는 사람은 보지 못하는 이들이 만들어내고 있는 담론에 대해 진지하게 문제를 제기해야

함을 절실하게 느낍니다.

국제 관계 전문가, 군사 전문가가 총출동한 뉴스들 속에서, 구경거리처럼 되어 버린 이라크 전쟁 보도

속에서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들이 당연하지 않음을 여성주의자의 입장에서 비판하고 새로운

담론을 만들어내야 할 때입니다.

국제관계를 국가간 이해 관계로, 약육강식의 논리로 설명하는데 너무 익숙해져 버려 전쟁을 반대함에

있어서도 그 틀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문제의식으로 토론회를 준비하게 되었

습니 다.

이 토론회에서 우리는 여성주의자로서 전쟁을 '어떻게'  반대할 것인가에 대해 이야기하게 될 것입니

다 .

먼저 한국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전쟁에 관련한 담론들, 특히 반전 담론들을 정리하며 문제의식을 공유

하고, 여성주의적 관점으로 이 전쟁과 관련한 국제 관계의 논리들을 재구성해볼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여성의 이름으로 전쟁에 반대한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논의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탈냉전시대에

국익과 시민권 개념을 어떻게 다시 써나가야 할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토론회를 통해 폭력과 억압에 반대하고 이를 해체할 수 있는 새로운 시각을 가질 수 있게 되길 간

절히 바라며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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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인권없는 반여성적 반전운동 반대한다.

우리는작년i故신효순,심미선씨사건이후일어났던촛불시위와지금까지벌어지고있는대규모반전시위에서보여지는국

기주의와 민족주의, 남성주의를 반대합니다. 그 공간에서는 종종 성조기를 훼손하고 'Fucking USA'리는 노래를 불렀으며, i故윤금

이씨를 비롯한 미군범죄 피해자의 참흑한 사진이 전시되었습니다.

성조기 훼손과 'Fucking USA'리는 구호는 그 집회가 국가주의와 민족주의에 대한 성찰이 부재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부

시 행정부와 미국 자체를 동일시하는 것에 대한 문제는 '반미'의 구호와 이어지는데, 이것의 문제점은 개인을 국가로 환원시켜버

림으로써 모든 개인을 가해자이거나 피해자로 만들어버린다는데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 내의 여러 사회적 소수자의 존개를 지워

버리며, 사회적 약자들간의 국제연대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애초에 차단해버릴 수 있습니다. 성조기를 미국패권주의의 상징으로 만

들면서 태극기를 진보적 운동의 상징으로 만드는 것은 같은 국기리는 점에서 더욱 문제입니다. 또한 '미국에 반대하는 한국'이라

는 등식을 만듦으로써 전쟁에 반대하는 여러 목소리들을 하나로 묶어버리며, 한국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침묵하게 합니다.

즉, 전쟁이리는 것이 일상적, 구조적 군사주의를 통해 가능해지며 여성과 소수자에 대한 일상적 차별 및 폭력과 이어져 있음을보

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 식의 '반전주장'은 근본적인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미', 'Fucking USA'라는 구호만을 외치는

것은, 오히려 반전운동이 급진적이고, 지속적으로 나아가는데 있어 방해가 될 것입니다.

또한 故 신효순, 심미선 씨 사건 이후 지속적으로 있었던 추모, 반미 집회에서 그녀들의 주검 사진은 故윤금이 씨의 사진과

나란히 전시되어 왔습니다. 범대위 관계자들은 피해자 시신 사진 사용이 초래하는 거듭되는 폭력에 대한 문제제기에 대해 "시민

들에게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충격적인 사진을 걸 수밖에 없었다. 시각적인 효과를 통해 투쟁 의지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 사진들은 운동의 효괴를 위해 '이용' 될 수 있는 성격의 것들이 아닙니다. 故:윤금이 씨의 주검

사진은, 사진이 찍힌 각도 자체가 이미 주검이 된 여성의 신체에 대한 이무런 배려 없이 사진이 찍혔음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

니다. 또한 피해자 개개인의 인권에 대한 감수성을 키우고자하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근본적인 폭력과 군사주의의 문제를 건드

리려 하지 않는, 그러한 방식의 운동은 오래 지속될 수 없습니다. 충격을 유발하여 분노를 이끌어내는 것으로부터 비롯된 운동은

그 충격이 완화되는만큼 힘이 약해지기 때문에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주검 사진 전시는 여성에 대한 편견과 혐오를 강화합니다. i攷 신효순, 심미선씨의 주검사진 옆에 故 윤금이씨 사진이 나란히

'선택'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힘없는 한국이 여성 이미지로 상징되는 것입니다. 여성의 신체가 침혹하게 피해를 당한 장면이

(남성)민족의 치욕으로 치환되어 (남성)국가적 분노를 자아내기 위한 수단으로 쓰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故 윤금이씨 살인

사건을 불평등한 국가간의 문제로만 환원하는 것은 i攷 윤금이씨의 죽음을 반미운동에 '이용'하는 것이며, 그 죽음을 가능하게 한

여성에 대한 국가 내 남성의 지배와 폭력을 감추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건은 미군과 한국 여성간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군대

가 존재하고 군사주의가 팽배한 모든 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근본적이고 지속적인 반전운동을 위해서 전쟁을 가능하게 하는 모든 것에 대해 대항해 나갈것입니다. 여성의 반전은,

힘의 논리로 전쟁을 정당화하는 것, 군비를 증강하는 것, 여성과 소수자의 주체성을 삭제해 버린 채 그들을 보호막에 가두고 동시

에 지배하는 군시주의와 남성지배체제에 대항히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진행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전시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

강화되는 ‘어머니/창녀' 구도의 여성에 대한 이분법을 거부하며, 모성만을 여성이 말할 수 있는 평화로 국한시키는 것에 대해서

도 반대합니다. 모든 여성이 어머니가 되는 것은 아니며, 모든 어머니가 ‘군대간 아들, 을 기다리는 것도 아닙니다. 여성으로써

반전평회를 외친디는 것은 '어머니될 가능성을 가진 존재' 라는 생물학적인 이유 때문이 아니라 무수한 폭력의 피해자였던 지난

동안의 역사적인 경험을 통해 전쟁의 부당함을 증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성은 그동안 국가적 차원의 의사결정에서 배제되

어왔고, 전쟁과 폭력의 오랜 피해자로 살아왔지만, 그래서 오히려 전쟁을 원하는 자들이 말하지 않고 은폐하는 전쟁의 진실을 알

고있습니 다.

여성은 증언합니다. 여성으로서 증언합니다. 여성이 전쟁을 반대한다는 것은, 현 시기 진행 중인 전쟁을 반대하는 실천을 벌

여나가는 것 뿐만 아니라, 그 전쟁의 근본원인인 군사주의와 남성지배체제를 바꾸고자 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자 합니

다. 사람들의 분노를 자아내겠다고 충격적인 말과 영상을 끊임없이 시-용하는 것은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다시 한 번 폭력을 가하

는 것이며 진정 전쟁을 반대한다면 모든 폭력에 반대하는 일상적이고 지속적인 실천을 가능하게 하는 감수성을 기르는 것이 필요

하다고 거듭 말하고자 합니다.

2003년4월7일

이화여대 여성위원회, 연세대학교 총여학생회, 관악여성모임연대, 전쟁을반대히는여성연대W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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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움터 와 성매매 피해여성 돕기 연대장터 실시(5/15)

성매매 없는 세상을 상상하다
새씀터와흔빼l하는대통저l연대정.터

장터 구성

( 민 주 광 장) ㉧4, ㉧5, ㉧6

0

㉧1    ㉧2  ;

액세서리 레모네이드:
( 화 단 )

서 머 : : ; i 믐 찮

상

메 뉴 판

판pl하는 품목

▼ 안주 및 주류

▼ 레모네이드

▼ 액세서리

: : 떫 빴 젊 훈 ; 輝 ※ \ 숯 짧 짧

鬱

◇ : 병 . \ ◇ 뮴 . : . # : ◇

* 毋

*천막크기는6mx3m

* 바닥은 ‘스티로폼 -卜 피씨천 -卜 비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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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리 장소
㉢ ㉢ ㉢

㉧3 계산

아이 스박스(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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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별

안주

주류 & 음료

메 뉴

골 뱅 이 무침 (40개 )
8천 원

부 추 전 ( 8 0 장)

7 천 원 ( 2장)

순 대 볶음( 2 0 개 )

8천원

오징어 땅콩(40개)

5천원

나초 & 실사(30개)

5천원

콘버터 & 치즈(30개)

5천원

맥 주( 100 병 )

2천 5 백 원

과일 맥주(150병)

3 천 5 백 원

레 몬소주( 60 병 )

레 모 네 이 드(300 개 )

천 원

재료

국수 소면

골뱅 이

청 량고추

빨강고추
참기 름

깨 소금

식 초

백 설 탕

미 원

고추장 .

오 이

빨 간 무

깻 잎

양배 추

쪽파

I 혹 루

간마늘

양 파

부 추

식 용류

쇠고기 다시다

계 란

밀 가루

부 침 가루

맛 소 금

간 장

순대 .

양배 추

청 량고추

깻 잎

볶은 들깨가루

양 파

대 파

마른오징 어

땅콩

마요 네 즈

나초 칩

실 사

옥수수 통조림

버 터

치 즈

백 설 탕

?

K G B

소 주

레모네이드 분말

생 수

레모네이드 가루

사이 다

생 수

7 3

수 량 비 고

3 개

통조림 15개(알 큰거)

3 근( 1 3 0 개 ) 부추 전

2 근 ( 6 0 개 )

1 병

1 통

5 0 0 ml

1 kg

5 0 0g

1 kg

1 5 개

1 0개

1 5 묶음( 1 00 개 ) 부추전

3 통 순 대 볶음

2 단

1 근

애란 언니(4000원)

큰자루 하니
1 0단

큰거 2개

1 개

1 판

4 k g

4 k g

500g 한봉지

500ml 하나

6 k g 1인분 250g

1 통

1 단

4 0 마 리

2봉지

1 개

4 봉지

3 병

3 0 개
7

2 0장

1 0 0 병 단가 1050원

1 5 0 병 단가 1550원

3 0 명 단가 640원

?

5 개 개당 2천원

1 0 개



플라스틱 접시

그릇 접시 ,  작은접시

수 입

노 래

흐 름

미 숙

일 다

기 타

5/1 1

5/ 1 1

5/ 1 1

5/ 1 2

5/ 1 2

5/ 1 4

5/1 5

5/ 1 5

5/ 1 5

5/ 1 5

5/ 1 5

5/ 1 5

5/ 1 5

5/ 1 5

5/ 1 5

5/ 1 5

5/ 1 5

5/ 1 5

5/ 1 5

1 , 2 2 7 , O OO

1 O , O O O

2 0 , O O O

2 0 , O 0 O

2 0 , O 0 O

종이 컵

크 린 팩

쿠킹 호일

부 탄 가 스

부 스 터

후라이 팬

나무젓 거 락

일회용 숟가락

쓰레 기 봉투

테 이 블

게 시 판

빨 대

색 지

색 전지

일 요 일 그 랜 드마트

책 비 닐

햇반, 지퍼팩

소 주

KGB

통얼음, 각얼음

뻥 튀 기

깡통따개

레 종

레 종

장터용 재료 및 물품

재료 추가

생 수
토어 으-
O 근T⊃

생 수

비 닐

OB

3 0 개 크린팩 씌워서 사용

40개    간장,마요네즈담을접시

3 0 0 개 레모네이드용좀큰거

2 0 0 장

1 롤

1 5 개

3 개

3 개 부추전, 순대볶음, 콘버터

2 0 0 개

5 0 개 씻어서 재활용

2 개

2 개

3 개

3 0 0 개

6 0 0 0

6 장 1 5 0 0 0

그릇, 컵, 부탄가스 4 5 00 0

2 0 마 6 400

15, 1 2 0 5 0 0

1 b o x 2 2 0 0 0

2 b o x 7 2 0 0 0

1개, 3개 9 5 0 0

2 2 0 0 0

1 1 5 00

2 갑 4 0 0 0 언니 들

1 0 갑 2 0 0 0 0 판매 용

2 6 9 5 0 0

부스타, 접시, 밀가루 3 6 0 0 0

350 * 30 1 0 5 00

1 5 0 0 0

350 * 28 9 8 0 0

1 5 마 3 0 0 O

20000 * 7box 1 40000

6 97 , 700

74 -



교수 성폭력 토론회(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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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성 . 욕 망 . 말하다(6 월 )

저ll회 섹스얼리EI 문화제
; ; 떫 § 빪 빪 § 썲

l 벎 § 짧 썲 썲 썲 $ 젊 몇 훈

뺏

濁

$ll”i셈%!””;:;”떫쳐썲%*'베 뻤뼜%:\$$뺐;:

ⓒ 태 성. 혹클 말. 말촤다
기간 : 2003.6.2~6.5

주최 : 연세대막교 종이의생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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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뺑사 인때

날 쨔 프 로 그 램

6월 2 ~ 5 일 설 지 물/자보 전

드랙킹 퍼포먼스

6읠 3일(패 페미먼스 공연 <여성.욕망.이루다>

<분노를 터트려라!:트리이브 8에 관만

티큐 멘 터 리 >

<욕망을 영화봐이기 : 여성김독이 말하는

섹슈 얼 리 티 >

6월 4일(수) <욕망을 영의봐하기 :

식민봐와 패방의 입 간의 전쟁터, 여성

섹 슈 얼 리 티 >

▼ 프로그뻠 세부 셸덩

퍼 포 먼 스

Drag King 퍼포먼스 . by 삐

-6읠 3일 외요일 오후 12시 50분 / 백양로 삼거리

P 밂 뛴

여성, 욕망; 이루다- by Femimance

-6읠 3일 의요일 오후 6시 30분 / 위당관 BO9호

영 봐

시 간

12시 50분

6시 30분

7 시

6시 30분

7시 30분

분노룔 터뜨려래:트리이브 8밴드에 괸안 댜큐멘터리

장 소

익판 1층 로비

백양로 삼거리

위 B O9

위 B O9

오l 1 1 0

외 1 1 0

Rise Above ; The Tribe 8 Documentary / Tracy FIannigan / 미국 / 2002년 / 80분

* 2U빠쾌빼써울o7썽영보께 상영작

01 다큐멘터리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욀동이는, 여성 동성얘x居로 구성된 다이크 펑크 록 밴드인 트리01브

8(tribe 8)의 01야기룰 담고 있다. 노골적인 성적 떠포먼스 및 노래 가사가 주를 01루는 트랴이브 8의 공연을 보고

크게 충격을 받은 한 여성 영상작가가 그들의 신념을 캐내기 위에 무려 4년 동안 카메巴튼 돌린 결과물이다.

영화는 트랴이브 8의 공연 실황과 이에 대만 반응들, 그리고 멤버 걔걔인의 밀착 인터뷰로 구성되어 있으며, 성

적 이미지로 어밀에야 하는 정영화된 여가수 01미지와 포크와 팝 음악 장르가 지배적인 ‘여싱, 음악 장르를 넘어

서려는 트라01브 8의 신념과 그 신념이 씩튼 원인 및 맥릭을 담고 있다. 카메랴는 밴드 멤버 각각의 어린 시절, 노

래를 만디는 것의 의미, 섹슈얼리티에 대안 생각, 여성으로서 각자에게 농여진 냉엄한 연실에서의 생존 방식 등올

이들 밴드와 아니의 여성 공동제로 어우러져 담야낸다. 그러면서 노동계급/여성/레즈비언이라는 주변인으로서 느끼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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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시nI에 대만 분노와, 역설적으로 주변인이리고 자신을 동일외아는 순간에 느끼는 자유와 용기를 무대 위에서 밤

께 폭발시킨다. 기존의 기부징제애서 권이는 ‘여성, 을 ‘넘어서는’ 지만이 가시화되며 존쟤맡 수 있는 것을 여

실이 보여주는 영외.[여성영외제 몸페이지]

른6월 3일 와요일 오부 7시 / 위당관 BO9호

영 의

욕밍을 영호EI하기 : 여성감독이 말이는 섹슈얼리티
Filming Desire ; A Journey Through Women's Film / Marie Mandy / 프랑스 / 2001 / 60분

* 2UO7년 몬트리을 영외제 2UO7년 끄티떼얘구 C7정영떤께 2m2년 /w되써울여성g빼M/ 상영작

이 대답만 다큐멘터리에서 마리 망디 김독은 질문을 안다. “여성 김독들이 시랑, 욕망, 특UI 섹슈얼리티를 어떻게

영외외 이는기? ',

샐리 포터, 아네스 바르댜, 까뜨린느 브레이야, 도리스 되리, 디파 메댜, 제인 캠피온 등 연쟤 세게 곳곳에서 직품

말동을 이고 있는 대표적인 여성 감독들의 진귀만 인터뷰를 만날 수 있는 직품. <욕먕을 영의화이기 ; 여성김독이

맡아는 섹슈얼리티>는 영외 제작에 있어 성의 정치학을 직접적으로 끌어들01고 있댜. 여성 김독들은 쟈신의 직업들

에서 가져온 클립들로 실례를 들어 여싱적 관점의 구제화, 여성적 영화 언어의 기능성, 새로운 이미지로 표면된 영

와 속의 욕망들에 대얘 이야기 안다. 더불어 어떻게 섹슈얼리티를 표면이고 그 관계룔 바로 집을 것인가에 대한 논

의로 솔직하고 익살스러우며 야름답게 만들어진 이 작품은 여성악, 영화박, 섹슈얼리티, 신체의 이미지, 페미니스트

이론에 대만 주요만 관점을 선시맡 것이다. [여성영외제 롬메이지]

-6월 4일 수요일 오후 6시 30분 / 외솔관 110호

깅 연

욕망을 영호E빠기 : 식민외와 UII방의 범 간의 전쟁터, 여성 섹

슈얼 리 티

-강연쟈 : 주유신(영외평론가, 여성영외제 프로그래머)

-6월 4일 수요일 오후 7시 30분 / 외솔관 1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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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체 기획회의

방향성 혹은 기조

- 기본적으로 여성주의적인 글

혹은 지식을 전달하는 것과 함,

들을 만들어 주도록 한다. 우리

것을 잊지 않는다.

, 여성주의 매체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만들어 나간다. 여성주의에 대한 정보
제 중요한 것은 여성주의적인 감수성을 높이는 데에 자극이 되는, 성찰의 지점
만들어 내는 잡지는 ‘마이너리티'의 시선에 의한, 마이너리티를 위한 것이라는

글쓰기 ,

함께 더

-리가 F}

커다란 구성

- 이 달의 기획

: 그 달의 이슈가 되는 혹은 그 시점에 다루어야 하는 것들을 잡아서 기획으로 한다.

경험을 담은 읽기 쉬운 혹은 친숙한 글에서부터 논리적인 비평문까지 골고루~
때에 따라 대담이나 인터뷰, 감수성 테스트와 같은 형식이 들어 간다.

빨간펜 첨삭 형식도 가능하다

- 특집(월례 토론회)

: 매달 기획된 월례 토론회의

가족... 등등등이 가안으로 나온

능하도록 한다.

자료집이 될 부분이다. 월례 토론회에 (군사주의와 여성, 사이버스페이스와 여성,

상태) 맞는 내용의 글을 특집으로 실으면서 그 주제에 대한 심도있는 이해가 가

주제에 대해서 비슷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책 두권을 소개할 수도 있고, 혹은 같

뢸 관점을 가지고 있는 나쁜책 까지 비교하면서 소개할 수도 있다. 여성주의적인 관점

- 서평

: 책vs책의 형식으로 한 주저

은 주제에 대해서 전혀 다른 곤

으로 서평을 하는 것이 주목적.

운 나사 이지... 요런 사람들이

원생들을 적극 활용하자는 의견

써주면 좋지'%

- 미디어 비평

: 영화나 티비 프로그램, 드라마,

관련된 것들을 묶어서 해도 좋을 듯.

뉴스 머 이러한 매체들을 여성주의의 시각으로 비평하는 것. 주제를 잡아서

부디 질 높은 글들을 받기를 고대하며...

- 여성사

: 여성이 누락된 현재의 역사에 균열내기, 엄연히 존재했던 하지만 모르고 있는 여성 인물이라던가 중요한 사

건이라던가 연재되면 좋을듯. 푸름이나 술래 어떠하리오

一 만화

: 헤라가 연재하기로함. 16페이지 이내의 연재 만화. 가안으로 나온 것이 미래 양성평등의 시대에 살던 주인
공이 빚에 떠밀려-.- 2003년으로 떨어지게 되면서 겪는 일들...

(페미니스트)남성이 바라본 세상

l 콰이의 자기만의 방에 글들과 같은 글. 남성으로서 옷입기라던가 싱크대 이야기라던가...

화 보

' 포토 에세이의 형식, 멋지구리한 사진이 아니더라두 이미지글을 잘 넣으면 쉬어가는 멋진 페이지가 될 듯

총여 파트

l 단순 행사 소개가 아니라 어떠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지가 드러나게

제목이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더I이드리머와 같은 느낌이 나는 단어 물색중 배고픈 꿈도 좋다니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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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박교에서 여성 교수의 재용을 비린디

각 단과대학 별로 여성 교수가 20%이상 채용될 수 있도록 채용 목표제를 실시하고, 보직 교수 중 여성 교수 비율

을 정부시행 수준으로 임명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연세대에서 지난 5월 3일 학교측과 체결한 협약서 중에서 여교수 비율 관련 학생 요구안입니다.

전국 대학에서 여대생 비율은 지난해 36.3%이며 해가 갈수록 여성의 대학 진학은 늘고 있습니다. 전국 박사학위 소지

자 9만4632명 중 여성은 22.9%(1만4486명)를 차지하며, 대학 시간강사 4만7822명 중 여성의 비율이 37.4%(1만7926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교수 비율은 2001년 14.1%(사립대 16.1%, 국공립대 8.8%)에 불과하고, 전국 대학

보직 교수 중에서 여성이 차지히는 비율은 11.4%에 불과합니다. 그나마 여대 보직교수를 뺄 경우 남녀공학 대학에서

여성 보직 교수는 거의 없는 편입니다.

얼마 전 교육부에서는 8.8%에 불과한 국공립대 여성 교수 비율을 올리기 위해서 여성교수채용목표제를 실시하기로 하

였습니다. 이는 사립대학 여교수 비율 평균(16.1%)에 못미치는 국공립대의 낮은 여교수 비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으

로 제시되었습니다. 장기적으로 여성 교수의 비율을 20%까지 확대하기 위해서 채용목표제를 실시하고, 여교수 채용 실

적이 우수한 대학에 대한 재정 지원 방안도 제시되었습니다.

연세대학교를 보면 현재 세브란스 의료원을 제외한 연세대 신촌캠퍼스에서 여교수는 70명으로 전체 교수 중에서 차지

히는 비율은 11%입니다. 이는 전국 사립대 여교수 평균 비율에도 많이 부족한 수치입니다. 그리고 이중 생활과학대학

과 음악대학과 같이 여성 교수가 많은 단대를 제외했을 경우 전체 여교수는 31명으로 5% 미만에 불과합니다.

힉부에서 여학생은 37.2%를 차지하고 있으며, 석박사 과정에서 여학생 비율은 33.2%입니다. 하지만 법과대나 상경대

같은 단대의 경우 여성 교수는 단 한 명도 없는 것이 오늘날 연세대학교의 실정입니다. 법과대 여학생은 31.6%, 상경대

는 29.0%에 이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학생들을 가르치고 역할 모델이 되어줄 여교수는 전혀 없습니다.

그나마 2003년 연세대 교수 채용에 법과대에 여성만 두 명 지원하였습니다. 지난 6월 10일 협상한 이행과 관련해서 협

의하기 위해 개최된 교수학생협의회에서 학교측은 올해 법대에서 여교수를 한 명 채용하게 될 거라고 얘기하였습니다.

연대 법대 사상 최초로 여성 교수가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법과대에서는 19명중 단 한 명의 여성 교

수만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동안 교수 임용에 있어서 여성들은 단지 여성이리는 이유로 차별받아왔습니다. ‘여교수를 쓰면 불편하다', ‘여

교수는 미음대로 부릴 수가 없다', ‘대찬 여교수와는 함께 교수 생활을 할 수 없다.' 권리와 평등을 얘기하는 남성 교수

님들 사이에서 여성 교수와 관련해서 공공연하게 떠도는 반응입니다. 결국 이러한 남성 중심적인 교수 사회에 있어서

교수로서 필요한 연구 업적이나 실력, 도덕성 등은 여성이리는 점 때문에 아무런 인정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여교수 비율 향상을 요구하는 학생들의 요구에 연세대학교는 교육부보다 한 달여 앞서 단과대학별로 여성교수 20% 채

용 목표제를 실시하겠다는 약속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약속이 익속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사립대보다 낮은 연

세대학교의 여교수 비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들로 나타났으면 합니다.

연세대학교 총여학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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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학

문  과  대

상  경  대

이  과  대

공  과  대

신  과  대

사 회 과 학 대

법  과  대

음  악  대

생 활 과 학 대

교  과  대

교  목  실

대  학 원

국제 학대 학원

정 보 대 학 원

영 상대 학원

사회 복지 대 학원

연 합신 학 대 학 원

합 계

단과대별 전임 교원 성별 현황
(2003년1학기)

교수비율 l

勳下혀청一l 爾一r一혀경T軻여 성 여 성 비 율

1 0 5 1 4 9 1 1 3 . 3 %

7 6 0 7 6 0 %

8 3 5 7 8 3 . 6 %

1 6 5 3 1 62 1 . 8%

6 1 5 1 6 . 6 %

3 9 3 3 6 7 . 6 %

1 8 0 1 8 0 %

26 1 3 1 3 5 0 %

30 2 6 4 86. 6%

23 3 2 0 1 3 %

5 0 5 0 %

2 7 1 2 6 3 %

1 1 1 1 0 9 %

4 0 4 0 %

3 0 3 0 %

1 0 1 0 %

6 0 6 0 %

6 2 8 7 0 5 5 8 1 1 . 1%

학생 비 율

여 학쟁 비 율

6 3 . 7 %

2 9 . 0 %

40. 1%

1 5 @ 9 %

26 . 3%

4 1 . 8%

3 1 . 6%

7 2 . 3 %

8 4 . 7 %

27. 9%

32.4%(의 대)

36. 1%(치 대)

9 7 β % ( 간 대 ) .

3 7. 2%

* 교수비율은 교무처 제공 2003년 자료로서, 간대, 의대, 치대는 제외한 수치이다.

* 학생비율은 여학생처 홈페이지에 니온 2002년 수치이다.

* 생활과학대와 음악대을 제외했을 경우 여교수는 31명으로 전체 교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4.93%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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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교수 채용 대책을 마련아리!
법과대 교수 채용 과정을 비리보며

법괴대는 연세대학교에서 상경대와 밤께 여성 교수가 전혀 없는 단과대박입니다. 2002년까

지 법과대박 여악생 비율이 31.6%에 이르고 있으며, 법학 전공 여학생들이 계속에서 증가하

고 있습니다. 하지만 19명의 법과대박 전임 교수들은 모두 남성 교수들입니다. 2003년 연세

대박교 교수 채용과 관련때서 법괴대학에서는 민법 진족상속법 분야로 교수를 한명 채용하

기로 맸습니다. 그리고 법과대 교수 채용에 여성 교수만 두 명 지원하였습니다. 1950년 법

박과가 만들어진 이후로 여성교수가 만 명도 없던 법과대에 여성 교수가 최초로 채용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연세대학교 여성 교수 비율은 11%에 불과하고, 그중에서 생왈과학대와 음악대를 제외발 경

우 전제 교수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5%에도 이르지 못하고 있습LI댜 그리고 여성 교

수가 단 한 명도 없는 단과대와 학과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총여학생회에서는 성별 불균형이

심한 교수 비율 문제와 관련해서 학교측에 단과대학별로 여성교수가 20% 이상 채용될 수

있도록 한다는 요구안을 제출아였습니다. 그리고 이러만 요구인은 학교 본부에 의해 받아들

여져 5읠 3일 학교측과 제결한 협약서에 포밥되었습니다.

하지만 법괴대 교수채용 심시에서 법과대측은 지원한 두 여성 교수 모두 채용하지 않는 것

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단대 교수 정원을 늘리고 신규 채용을 결정한 상황에서, 적절한 지원

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수 채용을 인 하기로 만 법과대의 결정은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특히 지원자중 만 여성 교수가 개인 연구 업적과 외부 추천 결과, 학과 교수

인터뷰 등에서 월등Ul 높은 점수틀 받았고 교수로서 자질과 능력이 충분아댜고 내부 평가기

이로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현직 교수들을 대상으로 만 투표에서 부결됩으로써 채용이 불가능

에 졌습 니 다.

물론 교수 채용에 있어서 애당 전공 교수돌의 판단은 중요압니다. 전공 분야에서 암꺼l 연구

를 진맹하고, 강의를 담당반댜는 점에서 같은 전공 교수들의 평가는 충분UI 고려되어야 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판단 기준이 되어야 말 것은 교수로서 자질과 능력이지, 성별이나

나이, 불밥리안 편견이 판단 기준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이번 법대 교수 채용과 관련에서 법

과대에서는 자제 심사 결과 지원만 여성 교수가 교수로서 전혀 손색없는 능력과 자질을 갖

춘 시람이랴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15명의 법과대 교수들의 무기명 투표에서는 기존

의 평가와는 상반되게 부결이랴는 극단적인 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공걔적인 자리에서는 교

수로서 적절하고 능력 있다는 평가를 하면서도, 공걔되지 않고 판단 근거나 기준을 제시발

필요가 없는 투표 과정에서는 다른 이유를들어 ‘반대’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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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채용은 밤리적인 판단 과정을 거쳐서 학과와 전공 박생들에게 예택을 줄 수 있는 방먕
으로 이루어져야 압니다. 결코 현직 교수들의 걔인적인 이에관계나 감정적인 대응으로 교수
쟤용 여부가 결정되어서는 인됩니댜. 특Ol 남성 교수가 대부분인 대박 사외에서 여성이랴는
점은 교수 채용 과정에서 커다란 장애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 연실입니다. 이번 법괴대 채용
과정은 여성 교수에 대만 불압리한 연실의 벽이 얼미나 높은지를 실감하게 UII준 시례리고
생 각맙니 다.

얼미 전 교육부는 국공립대 여성 교수 비율을 높이기 위에서 20% 채용 목표제를 실시하겠
다고 발표맸습니다. 그리고 연세대박교는 사립대학교지만 이미 지난 5읠에 단과대박별로 여
성교수를 20%이상 채용하도록 노력하겠댜고 박생들과 약속맸습니댜. 이지만 이번 법과대
교수 채용 괴정은 학교 본부나 교육부의 방침과는 별걔로, 단과대나 박과에서 밥리적이고 적

절만 평가 괴정을 거지지 않게 됩으로써, 이러만 여성교수재용목표제가 아무런 실효성도 가
질 수 없다는 시실을 깨닫거l 때주었습니댜. 대학 시회의 남성중심성은 교수랴는 지위에 대한
여성의 접근을 허락하지 않고 있습니디.

이러민 여성 교수 채용 문제와 관련때서 총여박생회는 디음과 같이 요구압니디.

아나, 연세대박교는 교수 채용에 있어서 실질적인 여성 교수 채용 방인을 마련발 것울 요구밥
LI 디.

아니§ 교수 채용에 있어서 성별에 의때 차별 받지 않도록 요구밥니댜 특Ul 이러만 문제가 실

제로 발생알 경우 박교 지윈에서 사실 획인과 문제 애결을 위에 적극적으로 노력발 것을 촉구

밥니 댜

이나, 올해 교수 채용 과정에서 문제가 빌생인 법괴대에서 정당만 만딘괴정을 거쳐서 여성 교

수가 채용될 수 있도록 법괴대측과 법대 교수님들의 노력을 촉구밥니댜

2003년 6월 19일

연세대학교 총여악생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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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y Dream 1호 (3월)

헨 견 적 서 ■:
일 탈~l I 왹

사업자등록번호 : 202-16三93993

상호 : 일탈기획/ 성명 : 안선영 외 1인

사업장 : 서울시 중구 충무로2가 51-17 2층

업태 : 제조/ 종목 : 컴퓨터편집

전화 : 2275-8447/ 전송 : 2269-8955

ⓖ 합계금액 : \

제 작항목 내 용 수 량

3월호 잡지(데이드림) 견적 2,000부 16절. 내지 48페이지.

표 지 제 작 150g 모조 2 7 5 매

인 쇄 3 도

소 부 3 판

필 름

작 업

내 지 제 작 80g 미색모조 3 , 1 8 0 매

인 쇄 2 연 >< 2도 >< 3 대

소 부 6 판

필 름 48페 이 지

작 업 48페 이 지

제 본 7 연

납품 및 부대비

총  액 부가세(10%) : 별도

8 5

15대 연세총여학생회 님

2003년 3월 19일

아래와 같이 견적합니다.

단 가 금 액 비 고

2 0 5 6 1 , 8 7 5

1 O , OOO 3 O , O OO

1 O , OO 0 3 O , O O O

2 0 , O OO

5 0 , OOO

1 3 3 4 2 2 , 9 4 0

9 , OOO 1 0 8 , OOO

1 0 , O O O 6 0 , O O O

2 , 3 0 0 1 1 0 , 400

7 , O OO 3 3 6 , O O O

2 3 , O O O 1 6 1 , OO O

5 0 , OOO

\ 1 , 440 , 2 1 5

썲

F
P



잡지 3월호

꼭지 내 용

도비라 글

사이버스페이스의 특성

오겡끼데스까 in cyber space?

특 집 사이버스페이스와 여성
연정공 소개

연세 정보 공유 게시판!!!

사이버에서 가능성 찾기. 희망적인 미래에 대한 전망
언니네를 비탕으로 WOW; 여성들만의 메일링 리스트 등

대학 공동체가 상실한 정체성의 기원

기 획 반 문화 反 문화 니는 그곳에 있었을까?

KEYWORD로 본 반문화-술/자/리 그리고 깃/발

서 평 [여성학서평] 성적 욕망 vs. 성적 폭력, 벗어나기와 함께하기

미 디 어 비 평
[여성주의 미디어비평] TV에 빠져들기 전에 당신이 명심해야
할 두세가지 것들

여 성 사 [여성사] 왜 여성사인기?

고정

남성이 바리본 세상 [남성이 바리본 세상] 남자 친구 사귀기의 어려움

성 폭 력
[이갈의 우리 모두 알아야 할 반성폭력 이야기 1] 나의 변태
선생 이야기

민 화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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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y Dream 2호 (5/15)

기 획

특집

고 정

독지글

중 간

삽입 글

쿠 폰

꼭지

여 성 의

반전과 여성

서 평

미 디 어 비 평

여 성 사

남성이 바리본

세 상

성 폭 력

d a y dr e a m울

읽 고

미초맨 반대

서 명

화징실 비상벨

글

교수성 폭력

광고글

또오레 쿠폰

DAYDREAM 4월호

내 용

INTRO ; 왜 여성의 노동을 짤막한 글(여성노동대토론회, 메이데이 여/성

이 야키 히는가 지료집 )

노동시장에서 여성이 처해있는

현실
정책적, 제도적인 부분. 주5일근무제, 생리휴가“.

care work / 성애화 / 친절과 한국에서 여성으로 태어난 당신, 어떤 일이

미소의 강요 기다리고 있는가.

선뜻 내밀어지지 않는, 그러나 제일 먼저

빼앗아가는 그녀의 밥그릇

여성과 일, 일, 일
나의 좌충우돌 사회생활 경험기

돈 쓰 기

I N ' I R O 여성의 이름으로 전쟁에 반대한다

현재의 전쟁 딤론에 대한 비판 담론에서의 ‘여성 배제'. ‘어머니'. ‘여성=평화'

전쟁이 일어나던 날

내가 전쟁에 반대히는 이유

전쟁에 대한 생각느에세이

여성주의 반전 토론회 발제문 1~4

영화 소개글

영화 감싱문
이제는 말할 수 있다, 혹은 아직도 말할 수

없 다?

전쟁, 국카, 여성

드라마에서 커리어우먼 이미지 / 환상

화장의 역사

남자 벗어던지기

즐거운 페미니스트 이갈의 반성폭력 이야기

daydl.eam 감상

니는 응원가 ‘미초맨'을 부르지 않습니다

성폭력 예방 화장실 비상벨 설치에 관한 Q & A

성폭력적인 언어로부터 자유로운 수업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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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탁

여랑, 몽이

r ⊂

국

능 르
一 亘

새

샤 리

술 래

늘

늘

나 비

노 래

뚝

몽 이

나사

짱가

고 큰

示 급

콰 이

이 갈

몽이

비 고

4월 1

2

3

4- 1

4 - 2

4 - 3

5

6

7

8

9=1, 2,

3, 4

1 0 = 1

1 0 - 2

1 1

1 2

1 3

1 4

1 5

1 6

1 7

1 8

1 9

~l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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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y Dream 3호 (6호)

F一 -

꼭지

상반기 정리 (가)

기

못다한이야기 (가)

특집 ? 그 ‘진보' (가)

서 평

미 디 어 비 평

고 정 여 성 사

남성 이 바라본 세상

성 폭 력

서 명 마초 맨

쿠 폰 쿠 폰

데 이 드림 3호
lli

내 용 비 고

일상의 흐름을 바꾸는 여성주의 일/빼만/l皮 총여학생회
절반을 보내며

1

(주 한미 군) 2

(기 간제 여 교사) 3

교수 성폭력 토론회, before & after 4

진보의 탈을 뒤집어쓴 ‘그들, 5

6

범대위유감 7

여성주의를 하는 남성들 8

어머니, 당신은 어디에 계십니까? 9

1 0

1 1

폭력 없는 불쾌함.. 남성에게 성폭력이란” 1 2

1 3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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